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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얼리 인터벤션(Early Intervention, 이하

EI), 조기치료 또는 조기개입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한인들에게 낯설다. 0-3세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평가해 조기에 학습치

료를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우리 아이는 좀 느려요”라고 생각하는

부모라면 EI를 적극 고려해보아야 한다. EI

를 제공하는 톰미스틱밸리EI(Thom Mystic

Valley Early Intervention)에서 2014년 2월

부터 언어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소피

슐츠씨는 “아이가 알아서 따라 잡겠지, 시

간이 지나서 나아지겠지 하고 부모가 기다리

는데 안타깝다. 이런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

있거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언어가 필연적인 한인 자녀들의

경우 언어발달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존감 손상 또는 주눅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 일이다. 이 때가 조기

개입(조기치료)이 필요하다. 말이 느리거나

하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기개입이 꼭 언어적 영역에만 국한 되

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5개 부

분에 걸쳐 평가한다. 슐츠씨는 “언어능력,

인지능력, 운동능력 , 소셜 적응 능력, 자기

제어능력(옷입는 것 등)에 하나만이라도 지

연발달이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한다. 특히 EI는 예방치료의 의미가 크

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 ▶▶6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헌법에

'재외동포'를 명시하도록 미주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

적, 출입국 관리에 따른 법적 지위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를 개헌 때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이 배포한 미주중앙일보 인

터뷰에 따르면 24일 한 이사장은 LA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논

의 중인 '개헌' 움직임에 미주 등 재외동포사

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이사장이 개헌 시 재외동포 권익을 명

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재외동포 법적

지위가 헌법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재외국민 보

"재외동포 권익
헌법에 명시해야"

▶▶7면으로 계속

조기치료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찾아주세요

LA 찾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헌 논의에 한인들 목소리 필요
"명문화되어야 법적 지위 보장"

매사추세츠 조기치료(E I) 알고보면 자녀들엔 큰 혜택 
일부 부모, 조기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피 
가정방문 등 철저히 고객을 중심으로 한 누리 치료

톰미스틱밸리 E I 에서 언어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소피 슐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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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으로 들어가 정상의 시대로 나오자
장명술  l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이민 와 살아보니 사람 사는 것

은 어느 곳이나 거의 같다. 여전히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이다. 경제적

이익은 어떤 인종이건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맛있는 음식은 어느 나

라 음식이든 맛있다. 다양한 인종

이 모인 미국에서 깨닫게 된 것이다

. 사람이란 핵심을 싸고 있는 다른

모양들은 문화일 수 있고 다른 언어

일 수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사람

사는 행태는 결국 같다.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같다’라는

동질감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

다는 이질감을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전향적인 남한관계

그리고 국제사회 등장은 북한에 대

한 새로운 관심을 고조시켰다. 북

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

는가. 우스개 말이 되고 말았지만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북한에는 늑

대가 사는 줄 알았다. 교과서에서

보는 모든 북한군은 늑대였다. 중

학교 시절에도 이런 관념을 떼어내

지 못했다. 아마 상당수 한인들은

여전히 북한 지도부가 늑대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한 북한 연구원의 보고는 경이적

이었다. 북한은 우리와 다르지 않

았다. 언어가 같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었다. 북한에도 이미 자본주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

장마당‘ 이야기다. 구획으로 정리

된 장마당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이

거래된다. 그리고 의례적인 단속을

피해 장마당 뒤에 있는 주택가에서

는 한국의 드라마, 각종 중국제품

등이 비법으로 거래된다. 과거70-

80년대 양담배 등 밀매 거래처럼 합

법, 비법적인 상거래가 활발하다.

북한에서는 합법, 비법, 그리고 불

법이 있다. 비법은 북한의 경제를

움직이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 

북한의 핸드폰(손전화)은 2G 폰

과 스마트폰을 합쳐 약 6백여만대

다. 북한의 스마트폰(지능형손전화

)은 아리랑과 평양이란다. 2천여만

북한 주민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성인은 핸드폰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다. 제한적이지만 인터넷도 된다

. 일부 한국의 탈북자들은 현재 중

국폰을 통해 북한의 친구들과 전화

를 주고 받고 있다. 즉 북한에도 여

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짓눌린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 위원장

이 핵, 경제 병진노선을 택했던 것

은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시대

적 요구를 마냥 누르고 있을 수 없

었기 때문이 아닐까. 김정은의 입

장에서도 굳이 고립된 나라에서 칩

거하고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싶을 것

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욕망도 우리와 같

다.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

리는 다른 것들도 볼 수 있고 상대

를 인정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27일 시작한다. 아기의 걸음마처럼

비틀거릴 것이고 자주 넘어질 것이

다. 이것으로 일희일비 하기 보다

는 아이를 보는 어른의 눈에서 남북

회담을 기대한다. 이어지는 북미회

담까지 새로운 이정표가 설정되기

를 기대한다. 북한정권의 생존이

그 목표라면 충분한 정권 보장과 핵

전면폐기가 일시적인 눈가림이 아

닌 철저한 시간표 아래서 진행될 수

있는 회담 결과가 나오기를 학수 고

대한다. 

결코 통일이란 단어까지 꺼내고

싶지는 않다. 성급한 통일 논의는

오히려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수

있다. 그전에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이 체결

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가와 체제

를 인정하고 북한도 남한과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북한을 ‘주적’이

아닌 국가로서 인정해야 하는 작업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헌

법을 비롯한 기타 법령을 정비해 북

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 같은 법령 제정 작업

과정에서의 국가적 토론과 합의 반

대여론의 존중 의견조율 등이 필요

할 것이다. 방향만 합의한다면 진

도의 빠르고 느림, 적고 많음은 큰

의미가 될 수 없다. 

북한은 완전히 핵을 포기하길 바

란다. 정상생활을 위해 치러야할

희생이다. 핵포기의 대가로 체제안

정과 경제지원을 받아 중국처럼 경

제적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굳이 남한에 북한 폐망시 생기는 탈

북 난민, 통일 비용 등의 민폐를 끼

칠 이유가 없다. 북한의 우수한 인

력, 풍부한 지하자원을 고려할 때

남한 등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한에 부담이

아닌 저렴하고 고숙련 된 인력, 지

하자원, 미사일 기술을 통한 우주

개발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남한

에도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공존

상대로 여기고 진정한 북한의 변화

모습을 인정하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북한도 추구한다. 정상회담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남, 북한 모두 정

상이란 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소득이다.



SATPlus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9:00 AM - 11:00 AM

TimeClass

1:00 PM -   3:00 PM

SAT ll / MATH llC Prep

Chemistry AP/ SAT ll Prep

Biology AP/ SAT ll Prep 3:30 PM -   5:30 PM

SAT ll / MATH lC Prep 6:00 PM -   8:00 PM

3/17/18 - 5/26/18   Sat

3/17/18 - 5/26/18

3/17/18 - 5/26/18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8:00 AM - 12:00 PMSAT l Prep 7/9/18 - 7/27/18   Mon-Fri

TimeClass

4:00 PM -   6:00 PMChemistry Preview 7/9/18 - 7/30/18   Mon/Wed/Fri

1:00 PM -   3:00 PMBiology Preview 7/9/18 - 7/30/18   Mon/Wed/Fri

8:00 AM - 12:00 PMSAT l Prep 8/6 - 8/24   Mon-Fri

TimeClass

1:00 PM -   5:00 PMSAT l Prep 8/6 - 8/24   Mon-Fri

August 20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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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사회는 외면해도 그들을 찾아가

는 유학생들이 있다. 실천하는 기부단

체 기브오렌지(Give Orange, 이하

GIV. O)는 정부기관이나 사회가 외면

한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들을 찾아

기부금을 건넨다. 

GIV. O는 유학생들에게 습관화된

기부 즉 소액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소수자들의 사회적 이슈도 부각

시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GIV. O

의 출발은 뉴욕이었다. 2014년 뉴욕대

학(NYU)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8월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모은 기

부금을 다문화 가정, 보육시설에 거주

하는 청소년들, 다운증후군 아이들에

게 건네왔다. 

보스톤은 2017년부터 여기에 합류했

다. 보스톤대학(BU)의 서윤지씨가 뜻

을 같이하는 5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

했다. “Give Honor: 잊혀진 영웅들

”이란 제목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이종훈씨(83)를 돕는

데 동참한 것이다. 

이종훈씨는 전쟁 후유증(PTSD 외

상후스트레스장애), 부상과 질병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참전 명예

수당 22만원과 기타 보조금, 아내의 수

입을 합쳐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소

수자였다. 약값을 마련하기도 힘든 곤

궁한 삶을 살고있는 참전용사를 돌아

보고 이를 이슈화 하기위한 취지였다. 

보스톤 GIV. O의 홍보팀 소속 박지

상씨는 “당시 보스톤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컵밥을 판매해 84명의 기부

참여를 유도했다. 뉴욕팀과 합쳐 총

1700여불을 모아서 전달했다”고 밝혔

다. 

올해 들어서는 규모가 좀더 커졌다.

GIV. O에 공감하는 학생들과 학교도

늘어 3월부터 1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

고 있다. 대부분이 보스톤대학 학생들

이며 브렌다이스, 노스이스턴, 매사추

세츠약학의과대(MCPHS)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활동이 매력적

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다. 

박지상 씨는 “활동을 한지 2달 밖

에 되지 않았지만 남을 돕고자 시작한

단체에서 제가 얻어가는 것이 많다. 어

떤 일을 할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것을 느꼈다. 굳

이 이일로 직접적인 이익은 보지 않아

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구나”생각하

게 됐다. 

비영리 단체인 GIV. O는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췄다. 전략운영팀(Op-

eration Strategy), 프로젝트 개발팀

(Project Development), 홍보팀(Public

relation), 그리고 디자인팀으로 운영

된다. 전략운영팀이 일단 프로젝트의

주제를 청소년으로 정하면 회의를 거

쳐 보육권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선정

한다. 일정 나이가 되면 별 준비없이 사

회로 내쳐져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삶이 소비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

이다. 

기부 프로젝트 개발팀을 중심으로

<GIV’ongs 밥버거>, <래플그라운드

>이벤트를 개발하고 재료를 구입한 후

모두가 참여해 밥버거를 만들었다. 꼬

박 이틀을 걸려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PD팀 팀장집에서 이 버거를 만들었다

는 박지상씨는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단순히 ‘기부하세요’

라고 호소하지 않고 “이벤트와 밥버

거 등을 충분한 시간과 노력 노동을 들

여 기부를 유도했기 때문에 GIV.O관

계자들은 보람을 느꼈고 기부금의 소

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

이다. 

행사 장소도 버클리, 보스톤대, 보스

톤칼리지, 브렌다이스, 하버드메디컬,

MCPHS, 노스이스턴대로 넓혔다. 총

146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1,224.63불을

모아 뉴욕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부자

수가 첫번째 이벤트보다 훨씬 늘었다

는 것에 뿌듯해 했다. 

GIV.O는 매 학기 한번씩 이벤트를

가질 계획이다. 또 메인 이벤트 전에는

티저 이벤트도 갖는다. 더 많은 학생들

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지상씨

는 “웰슬리 대 등 좀 더 멀리 있는 대

학교들과 GIV.O라는 단체를 알리고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보스톤 GIV.O 회장은 서윤지

(BU), 부회장은 이예원(BU), 총무는

이수빈(BU)씨가 맡고 있다. 부원은 박

준후 (BU), 김혜미 (BU), 김효경

(Brandies), 김의현 (BU), 류화인

(BU), 여수진 (BU), 장동화 (BU), 최

희윤 (MCPHS), 양예찬 (Northeast-

ern), 박 지 상 (BU) 씨 다 . 문 의 는

info@givorange.com 로 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습관화된 기부문화를 바탕으로 소외된 곳 찾는 유학생들

나눔으로 변화 추구하는 유학생 기부 단체 기보(Give Orange) (좌로부터) 서윤지 회장, 이예원 부회장, 이수빈 총무

“남을 돕기 위해 시작했는데 얻어가는 게 더 많다”

보스톤 GIV. O의 홍보팀 소속 박지상씨가 24일 보스톤코리아를 방문해 GIV.O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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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장학생 모집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

가왔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장학생

을 모집 하는 서울대 동창회는 선발

된 한인 12학년/대학/대학원 학생

에게 1인당 $1000의 장학금을 수여

한다.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2016년 5월 25일 토요일까지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자

격 및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참조하

면 알 수 있다. 

신청서는 동창회 웹사이트

(http://sites.google.com/site/snu-

aane)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장학

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snu-

aane@gmail.com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는유에스태

권도센터 슈즈베리 도장에서 미국 품

새 꿈나무를 기르기 위한 품새 세미나

를 15일 개최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개최된

이날 품새 세미나는 메세추세츠주 태

권도 협회장 정제형 회장 산하 남윤현

사범이 주도하였으며, 김희용 재무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세미나에는 30여명의 수련생들이 참

가해 품새의 기본기인 스텐스부터 막

기, 지르기, 자세,힘 그리고 체력훈련

등 품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 들을

배우고 익혔다, 

매사추세츠 품새 시범단은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매일 3시간씩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다. 올해 전국대회

는 7월 솔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된다. 

김희용 사범은 “품새란 태권도 기

술체계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고 태권

도 정신과 기술의 정수를 모아 심신수

양과 공방원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타낸 행동양식이다. 기술적인 측면

에서 품새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규

정된 형식(틀, 型)에 맞추어 수련할 수

있도록 이어 놓은 동작이다”라고 밝

혔다. 

이번 품새 세미나를 통해 모든 수련

생들이 새로운 수련방법에 대해 힘들

어 하면서도, 배우는 걸 즐겼고, 세미나

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 많은 것을 배웠

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세츠 태권도협회 품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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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22일, 뉴욕에서 활동 중인 포르테

뉴욕 챔버 뮤직 시리즈(Forte New

York Chamber Music Series) 의 피아

노 트리오 콘서트가 뉴튼 소재 드러커

오디토리움(Druker Auditorium)과 브

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 ECC

Chape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피아니스트 임효

진,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진, 첼리스트

배유미로 이루어진 피아노 트리오 구성

으로 뉴튼 라이브러리와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 (Oasis CaféMusic Night)

와 연합하여 보스톤 지역 주민들을 위

해 꾸며졌다. 

피아니스트 임효진의 서정적인 브람

스 인터메쪼로 시작을 알린 콘서트는

세 연주자의 호흡을 드러내는 베토벤

고스트 피아노 트리오로 관객들의 시선

을 사로잡았다. 2부에서는 첼리스트 배

유미의 첼로 솔로로 윌리엄 월튼의 파

사칼리아가 다양한 음색의 어조로 표현

되었으며, 이어서 재즈와 브로드웨이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숀필드의 카페뮤

직 피아노 트리오를 통해 전통 클래식

의 진지함과 세미 클래식의 재미를 동

시에 선사하였다. 

이번 공연은 뉴튼에서의 오후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같은 날 저

녁 공연에 다시 찾아 올 정도로 피아노

트리오만의 매력과 감동을 전달했다.

포르테 뉴욕 챔버 시리즈 팀은 오는 여

름 새로운 구성으로 뉴욕의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진이 예술감독

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르테 뉴욕 챔버

뮤직 시리즈는 2016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여러 재능 있는 뉴욕의 연주자

들과 세계 유명 거장들이 함께 연주하

여 관객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를 앞

장서고 있다. 

첫 시즌에는 9개의 음악회로 2천명이

넘는 뉴욕 지역 사람들에게 평소에 접

하기 힘든 월드 클래스 음악을 무료로

선사하고, 매 회 다른 주제의 콘서트를

디자인함으로써 친밀함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시즌에는 클래식 챔버 음악과

아티스트 전시회의 콜라보로 청중들에

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포르테 뉴욕 챔버 뮤직 시리즈, 보스톤 관객과 소통하다

피아노 트리오로 감동 전달, 오후 관객 저녁에도 찾기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매년 정

기적으로 주최하는 미술전시회 전

시를 원하는 뉴잉글랜드지역 작가

를 찾고 있다. 

올해로 제6회를 맞는 예술협회 현

대미술전은 9월 22일 부터 10월 6일

까지 예년과 같이 렉싱톤타운 렉싱

턴 아츠앤크레프트소사이어티에서

2주간 열린다. 

이번 6회 협회전에서는 각 작가마

다 가로 60인치 공간을 크고 작은 작

품으로 전시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며 함께 전시를 원

하는 작가들은 5월 12일까지

info@kcsboston.org 나 781-367-5993

로 출품 의사를 밝히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6회 예술협회 현대미술전 전시작가 초청

피아니스트 임효진,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진, 첼리스트 배유미로 이루어진 피아노 트리오 구성으로 보스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꾸며졌다

작년 윤동주 주제 전시장 전경과 작가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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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달 지연, 장애 등을 미리 도와주는 것이

다. 

한인들은 특히 치료, 장애 등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슐

츠씨는 “미국인들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

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

요한 발달시기에 조기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거나 실제로 자폐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로 훨씬 증세

를 완화시킬 수 있다. 

같은 톰스미스틱벨리얼리인터벤션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음악치료사 클레어 윤

씨는 처음 그룹활동에 참가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는 애들이 왜 여기 있지? 오히려 내

아들이 더 이곳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데”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윤씨는 “치료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가지 항

목에서 점수가 하나라도 낮으면 EI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18개월에 걷지 못하면 EI를

받게 된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

는데도 그렇다”라고 지적한다. 

윤씨는 “우리 둘째 아이의 경우 5가지 항

목 점수가 모두 괜찮았지만 평가하는 전문가

가 사회적 적응 어려움에 대한 소견을 주어

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

는 6개월 후 재평가를 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가

결정이 되면 1년동안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치료서비스도 고객중심으로 이뤄진다. 언

어 지연과 섭식장애 등을 담당하는 언어병리

사 소피 슐츠씨는 “아이들의 집, 데이케어,

프리스쿨 등 커뮤니티 안에서 방문해 치료한

다. 가족이 야외에 나들이가는 경우 물리치

료를 도와줄 수도 있다”며 아이의 일상안으

로 들어가 매주 2시간 반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EI가 중요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

호다. 부모님 외 다른 사람들과 EI 치료 전문

가들이 접근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구하는 양식에 서명을 받게 된다. 원하는 경

우 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슐츠씨는 “저희 센터에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 치료사, 언어 병리사, 발달

전문 치료사, 사회 복지사와 간호사 등 여러

전문 치료사들이 가정 방문과 센터의 놀이그

룹 등을 중심으로 많은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슐츠씨가 언어병리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은 아이들의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찾다가

시작됐다. 아이들이 언어적인 면에서 어려움

을 겪어도 미국 선생님들과 하다보니 벽이

높은 것을 알고 공부를 시작했다. 

매사추세츠에는 56개의 EI 프로그램이 있

어 자신의 타운을 입력하면 인근 EI를 찾을

수  있 다 . https://massfamilyties.org/-

ei/eialpha.php 매사추세츠는 해마다 약 500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한인의 경

우 10여명에 불과하다. 자녀의 조기개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화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슐츠씨는 미스틱벨리프로그램이 커버하

는 타운 외에도 렉싱턴, 알링턴, 벌링턴, 뉴튼

등지에 사는 일부 한인 아이들을 가르쳤다.

EI를 통해 자폐증을 발견하면 자페증을 치

료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서비스가 커

서도 더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의 스페셜에듀

케이션으로 연결키도 한다. 

한편, 음악치료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윤씨는 6월 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뉴

잉글랜드한국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EI에 관심있는 학부모들은 이 세미나에 참

가해 문의할 수 있다. 이 세미나에는 소피 슐

츠씨를 비롯 음악치료사 등이 참가해 문의에

답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질문

은 클레어윤(Clareyoon@gmail.com)에게

하면 된다.

날짜: 2018년 6월 2일,  11:45-12:25  

장소: 뉴잉글랜드 한글학교, 반은 추후공지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조기치료 알고보면 아이에게 혜택
▶▶1면에 이어서

(좌)언어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소피 슐츠씨, (우)음악치료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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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만 명시했을 뿐 총 743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에 관한 구체적

인 언급이 없다.

현재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6

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제

안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23일(

한국시간)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으로 국민투표가 일단 무산됐다.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이 제안

한 9월 개헌 투표 등을 가지고 국

회는 계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이사장은 "6월 개헌 국민투

표가 무산됐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헌

법에 '재외동포' 권익을 명시한 문

장을 한 구절이라도 넣어야 한다.

헌법이 재외동포 보호 등을 정의

하면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이사장은 "헌법에 재외

동포가 명시되면 이민 1세대, 2세

대와 자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미주 한인동포 250만 명이

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헌 논

의에 재외동포 권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전달해 달라"

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미주

동포사회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지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

재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직원 70명

규모로 지난해 예산은 613억이 집

행됐다.

hsb@bostonkorea.com

"재외동포 권익 헌법에 명시해야"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
시드니서 개최

▶▶1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

위원회’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호

주 시드니에서 개최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운영위원회

에는 대륙별 총연합회장과 지역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7 세계한

인회장대회 결과 보고 및 2018 세계한

인회장대회 세부 프로그램 등 기본 계

획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한인

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

련됐다. 재단의 ‘한상기업 청년인턴

십 사업’에 대한 설명 후 이어진 자

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륙별 총연

합회 및 지역별 한인회 차원에서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

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대회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 토론

확대’, ‘해외동포 처우 개선을 위

한 프로그램 보완’ 등 2018년도 세계

한인회장대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서도 논의했다.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는 10월 초,

3박4일 일정으로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우성 이사장이 LA 용궁 식당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시 재외동포 명문화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스하우징은 2017년 한해동안 매스

주내 중저소득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대출을 한 14개 은행 및 대출기관을 24

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한해동안 대출기관들은 매스

하우징을 통해 2,309명의 집구매 또는

리파이낸싱 주민들에게 5억3천6백만

불의 모기지를 대출했다. 이중 첫 주택

구입자들은 83%였다. 

또한 지난해 매스하우징의 모기지

대출의 41%는 지역 평균 소득 80%이

하인 주민들에게 주어졌고 브락톤, 폴

리버, 첼시, 에버렛 등의 게이트웨이

도시들에 40%, 24%가 소수민족 주민

들에게 주어졌다. 매스하우징 모게지

평균 구매 부동산가는 248,892이며 평

균 소득은 $77,370이었다. 

매스하우징의 크리스털 코니게이

대표는 “2300명의 주민들이 매스주

에 뿌리내리도록 했다”고 말하고 “

중저소득층 주택구매자들을 응원하

기 위해 제로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

도 만들었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

다. 

총 175개 대출기관 네트워크를 바탕

으로 매스하우징은 주 평균 135%에까

지 달하는 소득자들에게 대출해줬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스하우징, 중저소득층 대출 잘하는 대출기관 선정 발표 

매스하우징 대출 평균 모기지 25만여불, 평균소득 7만7천불

재일동포 재단 올해 미주 동포사회에 100만달러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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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자연으로.. 보스톤 인근 하이킹 장소 10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숲속

을 거닐다가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출출해 질때

쯤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준비해간 피크닉 가방

을 펼치는 것을 한동안 책으로만 읽어줬다면 이

제 실제로 숲을 방문할 차례다. 아이가 아직 걷

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아기띠를 매고서도

쉽게 둘러볼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보스톤 주변

에 꽤 많으니 말이다.  마미포핀스(mommy-

poppins.com)이 선정한 아이와 함께 하기 좋은

보스톤 인근 하이킹 장소 10곳을 소개한다.

1. 미들젝스 펠즈 레저베이션 (Middlesex Fells

Reservation) - 스톤햄

몰든과 멜로즈, 스톤햄, 윈체스터 사이에 둘러

싸인 미들젝스 펠즈 레저베이션은 I-93에 위치

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큰 규모의 숲을 잘 탐

험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안내소에서 지도를 가

져오거나 이동 전에 다운로드 해야 한다. 롱 폰

드 네이처 트레일(Long Pond Nature Trail)과

스팟 폰드 브룩 고고학 지역 셀프 가이드 트레일

(Spot Pond Brook Archeological District Self-

Guided Trail)은 1마일에 불과하며 쉽게 하이킹

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적합하다.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프렌즈 어브 더 펠스

(Friends of the Fell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하

이킹을 이용하거나 보트를 타는 것을 추천한다.

비용: 무료

주차 및 화장실: 주변에 여러 개의 주차장이

있다.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

주소: 4 Woodland Road, Stoneham, MA

02180

2. 월든 호수 레저베이션 (Walden Pond State

Reservation) - 콩코드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역사까지 간직한 이 곳

은 아이들을 위한 재밌는 놀거리도 많다. 연못

둘레를 따라 숲을 걸으면 1.7마일에 불과하다.

또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오두막을 포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비용: 매사추세츠 거주자의 경우 8 달러 (연간

이용권은 60달러)

주차 및 화장실: 루트 126 쪽에 주차장이 있다

. 도착 전에 978-369-3254에 전화하면 빈자리 여

부를 알려준다. 화장실은 방문객 센터와 연못 근

처에 위치해 있다. 

주소: 915 Walden St., Concord, MA 01742

3. 드럼린 농장 야생 동물 보호 구역 (Drumlin

Farm Wildlife Sanctuary) - 링컨

아이가 동물을 좋아한다면 드럼린 농장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의 하이킹을 추천한다. 가축

과 야생 동물을 만나면서 탐험 할 수 있는 4마일

의 산책로가 있다. 더 짧은 구간을 원한다면 1/2

마일의 팜야드 룹 트레일(Farmyard Loop

Trail)이나 1/3마일의 포레스트 디스커버리 트

레일(Forest Discovery Trail)이 있다. 그 외에

도 동물 헛간이나 학습 정원을 방문하고 농장 가

판대에서 맛있는 간식거리를 먹을 수도 있다. 

비용: 매스 어더본 회원은 무료. 비회원의 경

우 성인 9달러, 어린이 6달러(2-12), 65세 이상 6

달러

주차 및 화장실: 무료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

화장실이 시설 전체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 208 South Great Road, Lincoln, MA

01773

4. 서식지 교육 센터 및 야생 동물 보호 구역

(Habitat Education Center & Wildlife Sanctuary) -

벨몬트

보스톤에서 불과 7마일 거리에 있는 해비타트

는 숲, 초원, 연못이 어우러진 평온한 도심 밖 휴

식처다. 4마일의 산책로와 더불어 한여름 거북

이와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반 마일짜리 터틀 연

못 루프가 있다. 연중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생일 파

티를 개최할 수도 있다. ▶▶9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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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매스 어더본 회원 및 벨몬트 주민은 무

료. 비회원의 경우 성인 4 달러, 어린이 3달러 (2-

12), 65세 이상 3달러

주차 및 화장실: 무료 주차 공간이 있다. 방문

자 센터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주소: 10 Juniper Road, Belmont, MA 02478

5. 블루 힐즈 레저베이션 (Blue Hills Reservation)

- 밀턴

호튼의 연못(Houghton 's Pond)에 모든 연령

대가 즐기기 적합한 트레일 코스가 있다. 작은

바위 정도는 거뜬히 걷는 아이라면 치카토버트

(Chickatawbut) 경로를 따라 걸으며 도시의 스

카이라인 전망을 감상 할 수 있다. 호튼의 연못

에서는 수영도 가능하니 더운 날이라면 수영복

도 챙겨가는 것이 좋겠다.

비용: 무료

주차 및 화장실: 주변에 주차장이 여러곳에 위

치하고 있다. 방문객 센터와 트레일사이드 뮤지

엄에 화장실이 있다.

주소: 695 Hillside St., Milton, MA 02186

6. 세상의 끝(World’s End) - 힝헴

만조 때 섬이 되곤 했던 이 곳에 식민지 시대

농부들이 댐을 만들었다. 당시의 운송 경로가 남

아있으며 4.5 마일의 가벼운 산책로가 있다. 

비용: 트러스티스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성

인 6불

주차 및 화장실: 주차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주말에는 특히 자리가 없는 편이다. 정문에 화장

실이 위치해있다. 

주소: Martin’s Lane, Hingham, MA 02043

7. 모드슬레이 주립 공원(Maudslay State Park)

- 뉴버리포트

봄이면 진달래로 온통 뒤덮이는 이 곳은 봄에

하이킹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1~2마일 정도

의 입문과정 트레일이 있으며 개가 허용된다. 여

름에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비용: 매사추세츠 거주자의 경우 5달러, 비거

주자는 10달러

주차 및 화장실 : 정문에 넓은 주차장과 화장

실이 있다.

주소: 74 Curzon Mill Road, Newburyport,

MA 01950

8. 와드 레저베이션 - 앤도버

독특한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파

인 홀(Pine Hole) 연못의 희귀한 늪지대와 나침

판을 만드는 것이 이용되는 솔스티스 스톤이 있

는 홀트 힐(Holt Hil)을 볼 수 있다. 홀트 힐은 에

섹스 카운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기도 하다. 개

와 피크닉이 허용된다. 

비용: 트러스티스 무료. 비회원은 자동차 당 $

5

주차 및 화장실 : 정문에 주차장이 위치해있

다. 화장실은 없다.

주소: Prospect Road, Andover, MA 01810

9. 브로드 무어 야생 동물 보호 구역(Broadmoor

Wildlife Sanctuary) - 네이틱

자연에서 뛰노는 야생동물과 함께 트레킹 하

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총 9마일에 달하는 산책

로에는 잠자리, 거북이, 수달 및 다양한 조류 종

으로 가득하다. 각각의 트레일이 짧고 모든 연령

대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난이도이므로 어떤 길

을 선택해도 좋다. 

비용: 매스 어더본 회원 무료. 비회원 성인 5

달러, 어린이와 65세 이상 4달러

주차 및 화장실 : 정문에 주차장 및 화장실이

위치해있다.

주소: 280 Eliot St., Natick, MA 01760

10. 크레인 비치 모래 언덕(Crane Beach Dunes)

- 입스위치

시원한 바다와 모래사장, 따뜻한 햇살이 있는

입스위치는 인기있는 여름 휴양지다. 해변가에

서 즐길 날씨가 아니더라도 모래 언덕을 산책하

는 것은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

들에게는 모래 언덕 산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

기띠를 착용하거나 좀 더 큰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비용 : 계절과 요일별로 다르다. 자동차 당 최

대 30달러.

주차 및 화장실 :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으

나 여름시즌에는 자리가 없을수도 있다. 정문에

화장실이 있다.

주소: Argilla Road, Ipswich, MA 01938

sun@bostonkorea.com

▶▶8면에 이어서



www.newyorklife.com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

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힉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www.bosec.com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Private Tutoring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학업 지도 튜터링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동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오랜 기간 보수 공사

를 끝내고 롱펠로우 브릿지

(Longfellow Bridge)가 다음 달

에 다시 개통된다. 그러나 자전

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롱펠로

우 브릿지의 개통이 반갑지만은

않다.

자전거와 관련한 단체들은 롱

펠로우 브릿지의 새로 디자인된

자전거 레인이 위험하다고 말한

다. 롱펠로우 브릿지의 자전거

레인 폭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

에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다리

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이다. 

보스톤 바이시클리스트 유니

온은 지난 24일, 스테파니 폴락

교통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

다. 이 서한에는 "롱펠로우 브릿

지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빠르게 주행 중인 차량, 가파른

경사, 갑자기 옆에서 불어오는 바

람 등과 싸워야 한다"며 "자전거

레인은 현대적인 안전 기준에 미

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진 서한

은 약 3,100명의 서명이 담긴 청

원서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롱펠로우 브릿지의 자전거 레인

폭을 넓히고 차도와 안전하게 분

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자전거 단체들 롱펠로우 브릿지
개통에 우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전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

이가 미국 내 점포수를 계속해서 줄

이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지속

적으로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서브웨이는 지난 해 800여 곳

에서 매장을 축소하며 미국 내 매장

수가 25,908개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적어

도 500개 이상의 가게 문을 닫을 계

획이다. 서브웨이는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미국 내 매장수를 줄여가

고 있다. 

서브웨이의 CEO 수잔느 그레코

는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장 좋

은 곳에서 가게 문을 열고 싶다. 과거

에는 레스토랑 숫자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집

중하고 있다"며 "매장 개수를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

즈니스를 성장 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라고 말했다. 

50여년 전에 처음 문을 연 서브웨

이는 최근 들어 미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특히 다시 부활한 맥도널드가

서브웨이의 가장 큰 경쟁 상대다. 미

국 내 매출을 기준으로 맥도널드는

작년에 3.4% 성장한 반면에 서브웨

이는 4.4% 감소했다. 

이제는 슈퍼마켓과 주유소 등에서

도 손쉽게 집어갈 수 있는 먹거리를

판매하면서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손님에게 샌드위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웨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서브웨이는 미국 내 매장을 축소하

는 동시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상권으로 가게를 이전하는 전

략을 병행하고 있다. 

서브웨이는 미국과 캐나다 매장의

인테리어를 바꾸어 세련되고 현대적

인 느낌을 주고, 기존 고객들의 충성

도를 강화할 수 있는 리워드 프로그

램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꾀하고 있

다. 

그러나 서브웨이가 진정한 기회로

삼는 것은 해외 매장의 확장이다. 북

미 지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만

올해 1천개 이상의 점포를 새로 열

계획이다. 영국, 독일, 한국, 인도, 중

국, 멕시코 등이 서브웨이가 주로 공

략할 국가들이다. 현재 서브웨이는

전세계에 약 43,700개의 매장을 보유

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브웨이 3년 연속 미국 내 매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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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어 올해도 5백여 가게 문닫아
해외에서는 1천개 이상 확장할 계획

5월에 개통되는 롱펠로우 브릿지의 예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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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콘도 가격이 
단독주택보다 비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한때는 콘도가 가격 면에서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하우스에 대

한 대안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적

어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콘도가

하우스보다 저렴하지 않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

의 콘도 매매 가격이 하우스의 매매

가를 넘어섰다. 콘도 매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하우스와의 가

격 차이가 역전된 것이다.

워렌 그룹과 매사추세츠 부동산

중개인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3월 콘도의 평균 매매 가

격은 약 38만 9천 달러였다. 워렌 그

룹은 하우스 평균 매매 가격을 35만

4천 달러로, 부동산 중개인 연합은

36만 9천 달러로 발표했다. 평균 거

래 가격 기준으로 콘도 매매 가격이

수만 달러 이상 높은 것이다.

센튜리21의 리타 코페이 사장은 "

오늘날 우리는 땅과 건물의 크기가

집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는 콘도

들이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 걸쳐 싱

글 패밀리 하우스보다 더 높은 가격

에 팔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으로 한정

짓는다면 여전히 하우스의 매매 가

격이 더 높다. 그레이터 보스톤 지

역에서 지난 3월 콘도의 평균 매매

가격은 547,608달러, 싱글 패밀리 하

우스는 580,000달러였다. 그러나 보

스톤 외곽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

면콘도가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콘도

의 거래 가격은 약 16%에서 20%까

지 상승하였다. 반면에 하우스의 거

래 가격은 약 5% 오르는데 그쳤다. 

콘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이

유는 주택 구매자들이 도심지, 혹은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길 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건설된

콘도들이 럭셔리를 지향하면서 시

장 가격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콘도 가격이 하

우스보다 더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

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물량 차이 때

문이다. 3월에 매물로 나온 하우스

는 약 1만여 가구였으나, 콘도는 단

지 2,868 가구만이 거래되었다. 부동

산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면 구매자

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

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jsi@bostonkorea.com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올해 전 세계 인공지능(AI) 관련

시장이 1조2000억달러(약 1296조

원) 규모로 큰다는 전망이 나왔

다. 

25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세계 AI 관련 시장이 지난

해(6920억달러)보다 70% 성장했

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매

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전

망이다. 가트너는 2022년 AI 관

련 시장이 올해보다 3배 이상 증

가한 3조9000억달러(42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트너는 AI 관련 시장에서 기

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고

객 경험 ▲새로운 매출처 ▲비용

절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고객 경험은 AI 시장 초기 단

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기업들은

자사 고객이 AI 기술을 통해 어

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한

뒤 AI 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하

기 때문이다.

2021년이 되면 AI 기업들에게

는 새로운 매출처가 필요해진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AI 기술의

불모지로 여겨지는 틈새 시장을

찾아야 장기적으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

비용 절감 또한 기업들의 AI

기술 도입 목적 중 하나다. 기업

들은 AI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

성을 높이거나 의사 결정 과정을

보강하고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

하면서 비용을 절감한다.

존 데이비드 러브록 가트너 부

사장은 보고서에서 "AI는 향후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AI

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대부

분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솔루션

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pasta@news1.kr

올해 전 세계 AI시장 
작년 두배, 1269조원 규모

콘도 가격 가파르게 상승해 하우스와 역전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은 하우스가 더 비싸

좋은 입지의 콘도가 외곽 지역의 하우스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트너, 2022년에는 4210조원까지 성장 예상
2022년되면 일대일 솔루션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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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

국의 언론 자유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5일 발간한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는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도를 측정해 순

위를 매긴다.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

가 높다. 올해 미국은 23.73점으로 45

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두 계

단 내려왔다.

올해 23.51점으로 43위에 오른 한

국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한국은 지

난해 순위에서 63위에 머물렀지만

올해순위가20계단이나뛰어올랐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많은 언론을 적으로 돌리면서 언

론 자유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

정에서 수많은 기사를 '가짜뉴스'라

고 매도하고, 기자들을 '미국인의 적

'이라고 표현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RS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행정

부가 일부 언론에 폭

력적인 발언을 지속

하면서 현지 기자들

은 정부 정책에 반대

하는 시위를 취재하

거나 정부 관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

으로도 체포될 수 있

는 상황에 처했다.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RSF 사무

총장은 보고서에서 "기자들에 대한

증오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

의 위협 중 하나"라며 "언론에 적개

심을 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사실

에 기반한 공적 토론을 막는다는 데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노

르웨이는 7.63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꼴지는 88.87점을

기록한 북한이었다. 

pasta@news1.kr

트럼프 집권이 변수?
미 언론자유도 한국보다 낮아져

줄리아니, 뮬러 특검과 만나
트럼프 대면조사 '조율' 나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특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 조

사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

해 뮬러 특검과 만났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

이 특검 직접 대면조사를 반대해

온 것과는 달리 새롭게 트럼프 대

통령 측 변호팀에 합류한 줄리아

니 전 시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

다. 신문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뮬러 특검에게 트럼프 대

통령의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

의를 수사 중인 뮬러 특검은 줄리

아니 전 시장에게 지난 2016년 말

부터 취임하기 전인 2017년 초까

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 대

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트

럼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설

명이 있을 경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뮬러 특검

과 줄리아니 전 시장의 만남은 편

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중

을 파악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팀에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에

합류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러시

아와의 내통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끝내기 위해 뮬러 특검팀

과 협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WP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중 파악"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WP, 국경없는기자회 조사결과 인용 보도
43위 기록한 한국보다 낮은 45위 기록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예고

하고 나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후 트위

터를 통해 "(26일) 오전 8시에 '폭스

&프렌즈'와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

혔다. 한국시간으론 26일 오후 9시

다.

'폭스&프렌즈'는 폭스뉴스가 방

송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

되는 것인 만큼 회담 주요 의제로 꼽

히는 북한 비핵화 문제나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에 관

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6월 초

쯤 북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예정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내달 중순쯤

엔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언론 가

운데 폭스뉴스가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 등에 대해 '가장 잘 보도한다'

는 믿음 아래 트위터에서도 폭스뉴

스 보도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취임

후 인터뷰 횟수도 폭스뉴스가 가장

많다.

지난 10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도 폭스뉴스에서 오

랜 기간 해설가로 활동했었다. 

ys4174@news1.kr

트럼프,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폭스TV인터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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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으로 번 돈, 매년 1조씩
우주개발에 쓸 것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세계

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최

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1270억달러(137조원)다. 최

근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그는 자신

의 막대한 재산을 우주 산업을 개척

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25일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

르면 베조스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

서 열린 악셀 스프링거 시상식에서

"아마존에서 번 이렇게 많은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이를 우주 여행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블루 오리진에 매년 거액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 오리진은 베조스가 2000년

사비로 설립한 민간 우주개발업체

로, 3년 전 개발한 우주 여객선 '뉴

셰퍼드'를 이용한 일반인 우주여행

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 여객선은 올해나

내년 초쯤 실제 인류를 태우고 우주

여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베조스는 이날 "블루 오리진은 이

재산을 충분히 다 쓸 만큼 비싼 사업

"이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

는 앞으로 매년 아마존 주식 10억달

러(1조원)를 매각해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

다.

그는 전자 상거래 사업 외에도 미

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포스트(WP)

를 소유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지

만, 블루 오리진 사업을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칭

할 정도로 우주 산업에 특별한 애정

을 품고 있다. 

베조스는 우주 산업에 관심을 두

는 이유를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

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

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

"이라며 "나의 후손이 정체된 문명

에서 살길바라지않는다"고말했다. 

그는 인간이 지구에서 엄청난 에

너지를 쓰고 있어 '심각한 에너지 위

기'가 도래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

구를 넘어 태양계로 시선을 돌리면

지구촌 인구가 130배 늘어난 1조명

까지 늘어나도 이를 감당할 에너지

를충당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태양계는 1000명의 아

인슈타인과 1000명의 모차르트가

포함된 1조명의 지구인을 쉽게 먹여

살릴 것"이라며 "블루 오리진과 함

께 인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여

정을 떠난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

했다.              seunghee@news1.kr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페이스북이 최근 불거진 정보유

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

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AF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0억달러(5조41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한 금

액이다.

이 기간 페이스북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19

억7000만달러(12조9500억원)로

나타났다.

앞서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라는 영국 정보

분석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최

대 870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돌

린 것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일

부 세력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의

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 사용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

왔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페이스

북은 사용자 수가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22억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AFP통신은 대니얼 아이브스

GBH인사이츠 애널리스트의 보

고서를 인용, "(페이스북의 영업

실적은) 정보유출 스캔들로 인한

손실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호

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pasta@news1.kr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덜

복잡한 설비를 갖춘 작고 독립적인

정유회사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이 처리하는

서부텍사스 경질유는 셰일 혁명에

힘입어 원가가 하락했지만 큰 메이

저 정유사들이 처리하는 외국산 중

질유 가격은 고공행진중이기 때문

이다.   

원유는 밀도 측정 단위인 API비

중에 따라 34도 이상은 경질유, 그

아래는 중질유 등으로 구별된다. 미

국이 생산하는 셰일 원유는 API비

중 40도 이상의 경질유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대형 정유 회

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원유를

휘발유, 디젤 연료 및 기타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설을 건설했다. 이

들 큰 정제공장은 API비중 31~33도

의 원유를 정제하도록 설계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공장은 가

동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질유를 정제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경질유

수백만 배럴의 생산을 추가함으로

써 미국내 원유 생산량을 최근 하루

1050만 배럴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텍사스주 미들랜드 원유 가

격은 3년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반

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

감축때문에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등의 중질유의 가격은 상승했다. 처

리가 덜 까다로운 데다가 원가까지

감소하니 경질유용 독립 정제업체

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홀리프론

티어나 델렉 US 홀딩스같은 작은

독립 정제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몇 분기 동안 이들은 셰일오

일 최대 생산지인 텍사스 퍼미안 원

유의 낮은 유가의 이점을 누려왔다.

이 덕에 지난 3개월동안 델렉 주식

은 30%이상 급등, 홀리프런티어 역

시 25% 증가했다. 

ungaungae@news1.kr

OPEC 감산에 미경질유 처리하는 작은 정유사 뜬다

베조스, 아마존 주식 매각 '블루 오리진'에 투자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 발사 장면

페북 이익 63% 증가 고공행진
정보유출 스캔들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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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측-김경수 보좌관 금전거래, 잘못된 문자서 시작?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민주

당원 댓글 순위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49·김모씨) 일당과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의 금

전거래가 잘못된 문자로부터 시작됐

다는 정황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당사자들의 해당

진술이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죄를 피

하기 위한 거짓일 수도 있다고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치권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

면 A씨는 아내에게 보낼 '생활비가

모자라니 아껴써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드루킹 측 '성원'(49·김모

씨)에게 잘못 보냈다. 

이에 성원은 이 메시지를 돈을 달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지난해 9월 A

씨를 찾아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

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성원'이 선물이라고 반

복하며 떠났고 이에 대해 A씨는 전

화를 통해 '그렇다면 빌린 것으로 하

자'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의 압

수필요 사유에도 적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

장에 관련자들의 대화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소환 조사 전에 대화내용 등

중요한 조사사항들이 공개되면 수사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만, 경찰은 해당 내용의 신빙성

에 의심이 되는 만큼 30일 A씨를 소

환해 돈의 성격과 목적, 인사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이 만든 '경제

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여성

스태프인 닉네임 '아롱이'(김모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앞서 알려졌듯 느릅나무

출판사 입주 계약을 맡은 인물이다.

김씨는 경공모 내에서 경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ms@news1.kr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가 잠겨 있는 모습

경찰, 인사청탁 꼬리자르기 의심…30일 자세히 조사
경공모 경리 역할 스태프도 참고인 신분 조사

3野 드루킹 특검 오월동주 얼마나 갈까, 수사·회담이 변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3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

화당)이 최근 '드루킹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한 배를 탔다. 

하지만 이들의 오월동주(吳越同舟

)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 

여당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야3당이 드루

킹 특검을 계속 추진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특검을 고리로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갈 기세다. 드루킹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댓글조작 관련 검경 수사 브리핑은

여야 특검법 추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야당의 드

루킹 특검 추진의 1차 관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드루킹 이

슈몰이가 남북정상회담 이후엔 가라

앉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국내는 물론 전세

계적으로도 큰 이슈인 만큼, 드루킹

사건이 대중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특검법 추진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초·중순 또는 5월 하순 등으

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은 드루킹

특검 추진의 2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

담이 잇달아 성사돼 정부·여당에 호

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

다. 

여당 한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까지 성공적으로 성사시킨다면 문재

인 정부 지지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한 여론조

사에서 70%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

을 계속하고 있어 야당이 특검을 계

속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

이다. 야권이 드루킹 특검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

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드

루킹 특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국회

와 광화문에 댓글조작 규탄 천막 농

성을 이어가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

류된 민주평화당도 드루킹 사건에 있

어서만큼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 3당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과 드루킹 사건은 별개"라며 "남북정

상회담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경의 드루킹 수

사가 미진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이반드시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5월경 경찰이

드루킹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브리

핑을 할 수 있는데, 수사 내용이 부실

하다는 논란이 일면 여당을 향한 야

당의 특검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

라고 했다. 

sekim@news1.kr

안철수, TV조선 압수수색은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

보가 26일 경찰의 TV조선 압수수

색 시도와 관련 "취재윤리를 위반

하고 절도까지 일어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

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어제(25일) 언론사 압

수수색 시도에서 또 한번 이 정권

의실체를본다"며이렇게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드루킹

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TV조선

수습기자가 태블릿 PC 등을  절도

한 사건과 관련 TV조선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TV

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철수한 바

있다.

안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

해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민주주

의국가가 아니다' 이는 더불어민

주당이 지난 정부 때 정부 비판 보

도를 한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

에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라며 "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정부·여

당이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

고,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파

헤치려 한다고, 권력기관을 동원

해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린

다면 그것 자체로 반민주주의"라

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

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또다

시 5년을 싸움만으로 보내지 말아

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 민생은 뒤로한 채 결국 청군백

군 옷만 갈아입은 싸움이 계속되

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김기식 감싸기'에 이은 '

김경수 감싸기'로 청와대가 이성

을 잃은 채 불법 여론조작을 은폐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

의 힘으로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심판받

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결말을 기억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朴정부 세계일보 압색 비판하더니 정권 바뀌고 같은 일 자행

김경수 감싸기로 靑 이성 잃어, 朴정권 결말 기억하라

남북·북미정상회담 특검 추진 최대 변수로
이슈몰이 잦아들 듯 vs 특검 계속 추진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과 함께!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를 갖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헌
정농단'에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천막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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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집회 냉담 여론에, 총수 일가 퇴진으로 선회

18 The Boston Korea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대한

항공 3개 노동조합(일반노조·조종

사노조·조종사새노조)이 27일 열기

로 한 집회와 관련, 조종사새노조가

불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머지 2개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 직원

촉구대회'의 방향을 '조양호 한진그

룹 회장 일가' 퇴진으로 바꿨다.

노조가 직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요식적인 집회를 계획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커지자 총

수 일가 퇴진으로 요구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새노조를 제외한 일반노조, 조

종사노조는 이날 오전 협의를 통해

집회 요구안을 '경영정상화 촉구'에

서 '총수 일가 퇴진'으로 변경했다.

대한항공 3개 노조 중 가장 늦게 출

범한 조종사새노조가 전날(25일) 조

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회 불참

을 결정하는 등 내부 분열 우려가 커

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새

노조는 총수 일가의 잇단 불법 행위

로 퇴진 촉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집회 요구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회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3개 노조는 공지사

항을 통해 27일 집회에서 △최근 불

거진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비판 △

갑질 재발 방지 서면 약속 △2017년

임금협상 조속한 해결 등을 요구하겠

다고 밝혔다.  

노조의 공지 이후 조양호 회장 일

가의 비리를 제보하기 위한 '대한항

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중심으

로 집회 개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참석을 거부하자는움직임이 일었다. 

27일 예정된 집회가 당일 남북정상

회담과 겹쳐 이슈가 분산될 것이 분

명한데다, 임금협상 해결 등 현재 상

황과 어울리지 않은 요구조건이 집회

의 목적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예

컨대 노조가 임금협상과 연계해 오너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구

심이 커졌다.

또한 집회 참석을 하려면 직원 아

이디를 찍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

는데 이는 사측에게 불만 세력을 색

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

기됐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남은 2개

노조는 기존 요구안을 수정, 집회에

서 총수 일가 퇴진을 촉구하기로 했

다. 김성기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

날 오후 "27일 집회는 요구안 수정을

통해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 사

이에서 노조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상황이라 뜻을 한데 모으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향후 집회도 동

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승 조종사새노조 수석부위원

장은 집회 불참과 관련, "오너 일가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3개 노조가

모여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집

회 참가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았고 이를 받아들여 집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조종사새노조 내부에서는 집

회에서 임금협상 문제를 꺼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집회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

기됐다. 조종사새노조는 지난 2012년

기존 조종사노조에서 탈퇴한 군 출신

조종사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졌다.

현재는 경력 조종사 등이 합류해 630

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일반노

조(1만여명), 조종사노조(1000여명)

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다. 

cho84@news1.kr

한진家 압수품목 포함 총수 일가 휴대전화 법원서 빠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탈세

·밀수 혐의 조사와 관련, 이들의 휴

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차례

조양호 회장 등 일가 자택과 사무실,

전산센터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테블릿 PC, 하드웨어, 컴퓨터,

송품장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관세청은 총수 일가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초 법원에 압

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휴

대전화도 압수품목록에 포함시켰지

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탈세 의혹이 짙은 명품 구입 관련 자

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물품들이다. 

현재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내

역, 명품 구입 리스트, 전산자료 등을

비교 분석 중이다. 

이밖에 관세청

은 지난 24일 개설

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 탈세·밀수

혐의 메신저 제보

방을 통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제

보 2건을 접수한 상

태다.  

제보자는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관여한 해외지점

근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물품 구매 시간과 장소까지

상당부분 구체적 사실이 드러난 것으

로 전해졌다. 

pcs4200@news1.kr

삼성전자 주식 2000억어치
매입한 개인 투자자는 누구?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한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을 하루에 2000억원어치가량 매

입했다고 알려져 투자자의 신상

에 대해 증권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25일 삼성전자 주식

8만~10만주 가량을 매입한 것으

로 알려졌다. 전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는 2000억~2500억원에

달한다. 

이 소식은 전일 온라인 상으로

증권가에 퍼졌는데 투자자가 A

건설회사 오너 일가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 투자자가 이용했다고 지목

된 B증권사 관계자는 "어제 삼성

전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

었다는 사실밖에 공개할 수 없다"

며 "이 투자자의 신상을 알 수도

없고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

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

다. 

업계에서는 이 투자자의 매입

규모뿐만 아니라 내달 4일 삼성전

자가 50대 1 액면분할 후 거래 재

개를 앞두고 나온 소식이어서 관

심을 두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후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종

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통상적으로 액면분할을 하면 주

당 가격이 낮아져 주식 거래를 활

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ggm11@news1.kr

건설사 오너 일가 추측, 증권사 신상공개 불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

조종사새노조 요구안 이견으로 집회 불참 결정
대한항공 노조 불신감 팽배…향후 집회 동력 상실

고용부, 대한항공 갑질 조사 착수, 특별근로감독도 검토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

공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상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근로기준법이

나 노동관계법상 어긋나는 부분이 없

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한항공에 3개의 노조

가 있는만큼 노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고

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찾아 김성기

대한항공 노조위원장과 박창진 전 사

무장을 만났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

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

행을 하지 못한다. 폭언은 법에 명시

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이 장거리 비행을 한 승

무원을 파티에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

도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

반의 소지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법 위반 여

부 등을 살펴본 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은 한진가 3

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조 전 전무

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이 욕설, 폭언 등을 했다는 증언이 이

어지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갑질 논란은 밀수·탈세 등 한진

그룹 사주 일가의 불법 의혹으로 번

지며 검찰과 경찰, 관세청, 공정거래

위원회 등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kul@news1.kr

폭언 폭행 승무원 동원 노동법 위반 소지
노조 만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관세청 직원들이 대한항공 본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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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난위도 수술의 정확성을 위

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 많이 들어서 로봇을 이용한 수

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로봇 수술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의료 분야에서 로봇의 적용은 특수

성과 안정성의 문제로 인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지만, 가장 빠른 발전

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1992년 정형

외과 영역의 인공 고관절(Hip joint)

삽입 시에 사용된 로보닥(Robodoc)

이라는 로봇이 최초로 사용되어, 수술

시간을 줄이고, 조금 더 정확한 관절

삽입의 장점을 나타냈으나, 수술의 과

정 중 일부를 자동화 한 것이지 실제

로 수술을 로봇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진정한 로봇 수술이라고 하

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좀 더 발전되어 수술에 직접 사용되

는 기구로 로봇을 사용한 분야는 복강

경 수술 영역이었으며, 컴퓨터모션회

사에서 개발한 이솝, 제우스, 헤르메

스 등이 있다. 1994년에 개발된 이솝

(Aesop)은 복강경수술에 있어 복강

경카메라를 고정해 주고 상하좌우 및

원근을 자유로 발판이나 손잡이를 눌

러 조절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

자의 목소리를 인식하여 동작이 되는

장치로까지 개발되었다. 의료비 중 인

건비의 비중이 큰 구미에서는 의료비

의 절감과 내구성 및 안정성이 좋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후에 개발

된 제우스(Zeus)로봇 수술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

근까지 이러한 로봇의 도입이 지연되

었는데, 의료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카메라만 잡아주는

이솝과 같은 기구를 굳이 사용할 필요

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

한 경향은 다빈치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

히 중앙대학교병원이 도입한 da

Vinci Si(HD)는 현재 로봇 의료 시스

템의 가장 정점에 이른 의료용 로봇이

라 말할 수 있다.

뛰어난 의술에는 국가 간 장벽이 없

다. 최근 중국 북경 허무지아병원에서

개최된 ‘한중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

라이브 수술 학회’에서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해외 의료진에게 로봇 수술

술기를 전수하고 온 갑상선내분비외

과 강경호 교수를 소개한다.

중앙대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강

경호 교수가 ‘한중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 라이브 수술 학회(China-

Korea Robotic da Vinci Live Thy-

roid Cancer Surgery Seminar)’에

참석 했다. 이번 학회는 중국의사협회

로봇수술지회와 중국 북경암병원이

주최하였으며, 한중 양국의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 수술 전문가들이 한자리

에 모여 수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

문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였다. 강

경호 교수는 갑상선암 로봇 수술의 선

진 술기를 전수하기 위해 중국 의료진

들이 참관한 가운데 갑상선유두암 및

외측림프절전이 환자에서 겨드랑이

와 유륜 쪽에서 진입하는 ‘유륜-액

와 접근법’을 통한 로봇 갑상선 전절

제술 및 광범위 경부림프절청소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해 보였다. 환자는 암

이 성대신경에 매우 근접해있고, 외측

경부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진행된 갑

상선유두암 환자였지만, 강경호 교수

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라이브 수술

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제거해 보였

다. 북경암병원 두경부외과 장빈 주임

교수, 중국 로봇 갑상선 수술학회 회

장인 지난 군병원의 허칭칭 교수와 함

께 시연한 로봇 수술은 중국의 소셜네

트워크(SNS) 앱인 위챗을 통하여 중

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한편, 중국 관

영 인민일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

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

다.

강경호 교수가 라이브 시연한 ‘유

륜-액와 접근법’은?

‘유륜-액와 접근법’을 통한 로

봇 갑상선 수술 방법은 통상 목부위

절개술에 따르는 4~6㎝의 긴 상처 없

이, 노출되지 않은 부위인 양쪽 유륜

부위와 겨드랑이에 1㎝ 미만의 절개

창을 통해 수술하기 때문에 박리 범위

를 크게 줄임으로써, 수술 후 빠른 회

복력을 보이며, 흉터가 거의 눈에 띄

지 않아 탁월한 미용 효과가 있는 수

술법이다.

수술 후 통증 및 염증 반응을 경감

시켜 환자의 빠른 회복을 가져오고,

초기의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크기가

크고 림프절 전이가 광범위한 환자에

서도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목 유착

및 불편감이 적고, 신경손상 및 부갑

상선 기능 저하증 등 합병증이 적은

장점이 있다.

강교수는 유륜 접근법을 통한 로봇

외측 전이 림프절 청소술에 대해 저명

한 해외저널인 ‘국제두경부외과학

회지(Head & Neck)’에 처음 보고

하였고, 로봇 갑상선 수술이 경부절개

갑상선수술보다 덜 침습적이라는 연

구 결과를 국제내시경복강(Surgical

endoscopy)에도 보고한 바 있다. 한

국의 의대로는 최초로 중국의 상해 교

통대학 루이진병원에서 1년간 방문교

수로 있으면서 로봇 갑상선 수술을 전

수한 바 있으며, 앞서 말레이시아, 인

도 등에도 초청받아 로봇 갑상선 수술

을 지도하는 한편, 의료진이 한국을

방문해 중앙대병원에 로봇 수술 연수

를 다녀가며 강 교수의 탁월한 로봇

수술 술기를 배워갈만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갑상선 로봇 수술 분야

권위자이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고국 방문의료 상담 및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로봇 수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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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기나 긴 겨울 끝자락의 꽃샘 추위에  봄이

오기는 하는걸까? 의심이 들게 하는 기다림

이었다. 지난 며칠, 봄 내음의 진한 향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설레지는 시간이었

다. 그러면서, 며칠이면 벌써 오월이 오는구

나 하는 놀라움이 생겼다. 오랜 미국 생활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아왔던 문화를 잊

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인지 오월이 '가정의 달'로 인식되어지는 걸

까? 며칠 안 남은 오월의 문턱에서 미국속에

살고있는 한국 가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평

안한 가정은 모든 생에 튼튼한 기초가 된다.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화목한 가족 생

활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역경을 잘 견디

게 해주는 방패막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가

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일이 잘 풀리게 되어있다. 미국속에 살

고 있는 한국 가정은 미국 문화의 적응 과정

에 따라 가정 안에 갈등 요소가  다른 형태

를 띨 수 있다. 갈등이 어떻게 다른 걸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까?

흔히들 미국이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미

국에 살면서 피부로 더욱 절감되어지는 것

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가족주의'를 말한

다. 미국 중산층 아버지들은 퇴근하면 곧바

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참여하는 운동

게임,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학교 클

럽 등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자신의 관심과 자녀의 관심의

주파수를 맞추려한다. 엄마의 정보력, 동생

의 희생,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의 한국 자녀의 성공방정식과는 너무 다르

다.  술 문화와 유흥업이 풀 가동되며 밤이

더 시끄러워지는 한국문화와는 너무도 대조

적인 것이다. 보스톤에 주재원으로 미국문

화를 접하면서 미국의 '가족주의'에 적응이

힘들었던 황박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본

다. 

황 박사는 한국에서의 회사생활은 가족

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했다고

했다. 주중에는 거의 야근이나 회식으로 인

해, 거의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와 잠자는 가

족을 보는일이 허다했다. 이런 한국 가족 생

활에 젖어있다가 미국에 있는 한국 리서치

센터에서 주재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

만, 5시면  퇴근하는 미국문화로  일찍 집에

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멘붕이 오곤 했다.

서먹서먹한 가족들과의 관계 또한 힘들었다

.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던 그가 미

국에서 맞는 주말은 너무나 생소하기만했다

. 더구나 결혼 생활 10년동안 꾹꾹참으며 살

아왔던 부인의 항거와 미국 학교적응이 힘

든 딸아이로 미국 주재원 생활이 힘들게 시

작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는 미국 문

화와 영어적응이 쉽지 않았다. 학교 생활 중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화가 난 딸아이는 다른 클래스매이트를 때

리고 말았다. 한국학교에서도 몇번 일어났

던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학교와 미국학교

의 처리 과정은 매우 달랐다. 놀라서 다가온

학교 선생님과 스태프들의 출현으로 더욱

불안해진 딸은 교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

르는 상황을 갖게 되었다. 미국 학교는 부모

에게 테라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한국에 있을때 부인이 딸아이의 감정 기

복과 충동적인 행동을 상의하려 했지만 자

신의 바쁜 회사생활로 부인과의 대화를 무

시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가족에 대한 무

심을 당연시 했고, 가족과의 대화를 생각조

차 못했다. 딸아이의 학교사건으로 부인과

막상 대화를 시작하려하니 무엇부터 시작해

야 할 지 막막해졌다. 부인이 그동안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 지, 왜 화가 났는 지 조차 자

신은 모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테

라피치료가 시작되고 근 6개월 세션이 끝날

때마다 집에 돌아가 큰 싸움이 나곤 했다. 그

래서 테라피치료를  그만 둘까를 몇번씩 고

려했다고 했다. 황박사는 이런 힘든 과정에

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는 시간까지 테라

피치료에 열심히 임했다. 2년 후 주재원 생

활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면서 미국에 와

서 가장 고마운 일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가

족주의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가족과의 유

대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

다는 것이다. 황박사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미국의 가족주의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반갑게 전하곤 한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미국문

화(의식주를 비롯하여 습관, 관습, 언어, 풍

습)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

게된다.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문화

적응(acculturation)과 동화(assimilation)

의 과정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문화적응

(acculturation)'은 한국인들이 미국 문화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변화해지

는 문화적 양상의 변화과정을 말한다. 따라

서,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미국 문화

를 많이 접하고 언어 습득이 수월 할 수록 과

정이 빨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

는 한국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중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영어습득이 필요없고 그러

다보니 더욱 한국문화를 고집하는 이변이

생길 수 있다. 유학을 와서 만나 교포 남자

와 결혼을 하려던 제이미는 결혼을 해야하

나 말아야 하나 하는 갈등을 호소했다. 남자

친구의 부모는 70년대 말에 뉴욕으로 이민

을 오셔서, 힘든 일을 하며 돈을 모아 한국

음식점을 차렸다. 놀랍게도 남자 친구의 부

모님은 한국의 70년대 사고방식과 한국 며

느리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고 계셨고, 70년

대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결혼 준비를 요

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제이미의 남자 친

구 부모님은 근 40년을 넘게 미국에 사셨지

만, 미국 문화적응(acculturation)의 필요성

을 느끼지 않으셨던 것이다. 또한, 대학졸업

장이 없는 설움을 한국에서 겪은 남자친구

의 부모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

었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보다 쉽게 미국의

주류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하고 공부 잘해서 주류 미국사회에 들어가

야 한다는 인식을 하셨다. 그러다보니, 남자

친구는 한국어가 어눌했고, 영어가 힘든 남

자 친구의 부모는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기

가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남자친구는 한국

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없었다. 

'동화(assimilation)'는 미국 사회구조에

동화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문

화적응(acculturation)'과 다른 양상을 띤다

. 이 과정은 자신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

하지않고, 새로 접한 문화에 녹아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원래

문화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통합(Integra-

tion)형태를 잘 형성해야 한다. 자기고유의

문화적 주체성은 계속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고 새로운 문화도 거부하지않고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적응하고 순응해 나가는 형태이

다. 이 과정을 잘 하고 있는 그룹으로 유태

인 가정을 들 수있다. 그들은 세계각국에  흩

어져 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 적응과 동화

를 효과적으로 잘 하면서도 유태인의 자긍

심을 잃지 않는 가정 교육을 실행한다.  

미국에서 살고있는 한국가정은  세 부류

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유학을 와서 미국에

머무른 '유학파 부모'가 형성한 가족, 두번

째는 이민으로 미국을 온 '이민가족', 세번

째는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 미국에 머무르

는 '기러기가족'을 말한다. 이 세부류의 가

족의 문화적응(acculturation), 동화(as-

similation)와 통합(Integration) 과정의 형

태를 살펴보면서 미국에서 살고있는 한국가

정의 '가화만사성'의 이야기를 다음 칼럼에

계속하도록 한다. 

'잘 어우러 진 문화적응?  가하만사성(家和萬事成)의 비결?'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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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 옹은 왜 '마라손'을 뛰었을까? 자신

이 '손'씨니까 마라'손'을 뛴 것일까? 황영조

나 이봉주는 마라'손'이 아니라 마라'톤'을 뛰

던데. 필자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흑백 필름으로 남아있는 손기정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는 [마라톤]이 아니라

[마라손]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물론 자신이 '손'씨 이기 때문은

아니다.

일제시대에 살았던 손기정은 일본식 영어

를 배웠고, 일본식 영어는 영국식 영어를 받

아들였다. 일제시대에 영어를 배운 분들이

energy를 [에너지]가 아니라 [에네르기]라

발음하는 것을 보라. allergy를 [앨러지]라

하지 않고 [알레르기]라 하는 것을 보라. 일

본어에는 /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이다. 

미국영어에서는 -th-를 /ㄸ/에 가깝게 발

음하는 데 비해, 영국영어에서는 /ㅅ/에 가깝

게 발음한다. 그래서 손기정은 marathon을

[마라손]이라 발음했던 것이다. 요즘 우리는

미국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마라톤]이라 발

음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매러쏜]에 가깝다

. 소위 번데기 발음 /ɵ/ 말이다. 똑같은 thank

you를 영국영어에서는 [쌩큐], 미국영어에

서는 [땡큐]라 한다. 물론 정확한 발음은 위

아래 이빨 사이에 혀를 댔다가 떼면서 발음

하는 /ɵ/이다.  

번데기 발음 /ɵ/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렵고 표기하기도 어렵다. 우리에

게만 어려운 게 아니다. 사실 영어를 제외하

고는 번데기 발음을 사용하는 언어가 없다.

영어의 아버지 언어쯤에 해당하는 독일어에

서도 번데기 발음은 그냥 /d/로 대치된다. 즉

thank는 danke, this는 dieser가 된다. 영어

와 친척뻘인 노르웨이어에서도 there은 der,

this는 dette, thank는 Tak이다. 간단히 말

하면 번데기 발음은 참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정치가들이 몇 명 있

지만 Margaret Thatcher를 빼놓을 수 없다.

그녀의 정치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름

때문이다. thatch는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이

엉'인데 thatcher라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란 뜻이 되겠다. 아마도 Thatcher 수상의 조

상이 지붕을 잇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필자

의 대학교 은사 중 한 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저명한 학자셨는데 Thatcher를 언제나

[마가렛 새처]라 부르곤 하셨다. 당시 우리나

라 모든 언론에서 그녀를 마가렛 대처라 하

는데, 그분은 왜 [새처]라 부르는지 의아했었

다. 영국영어에서는 -th-가 /ㅅ/에 더 가깝

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이다. 아

무튼 정확한 발음은 번데기 발음이라 하는

/ɵ/임에 틀림없다.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구글도 있고 파파고도 있어서 원하면 언제든

지 정확할 발음을 들어볼 수 있으니 참 편한

세상이다.  

며칠 전 일이다. 필자의 지인이 어떤 사람

에게 fifteen이라고 여러 번 말해도 알아듣지

를 못해서 난감해 하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

에 필자가 참견을 했다. "one five." 그러자

그 미국인이 금방 알아듣는 것이었다. 필자

의 지인도 one five란 단어는 쉽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당황하게 되

면 아는 단어도 잊어버리고 발음도 꼬이게

마련이다. 미국 사람들끼리도 15와 50은 헷갈

리기 때문에 정확히 하려고 one five 혹은

five zero란 말을 쓰기도 한다. 잘 통하지 않

을 때는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애쓰다가 점

점 더 이상한 발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눈치에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번데기 발음 /ɵ/도 마찬가지이다. 정확하

게 발음하려고 애쓰기보다 다른 단어나 표현

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자신의 어떤

발음이 잘 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개인마

다 다를 것이다. 자신이 취약한 발음을 곰곰

생각해보고 플랜 B를  생각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손기정은 왜 '마라손'을 뛰었을까?

[ 오르고의 영어잡설 14]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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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4월 29일 - 5월 5일

●운수:긴 시간 기다려온 일이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끌고 오

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

작할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애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

세요.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0, 4일 길일. 2, 5일 주의.

쥐띠 | 아름답고 밝게 보는

●운수:자신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일해야 하는 상황

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금전: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머릿속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하거나 이루는 일도 없이

금방 시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

에 말을 자르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 5일 길일. 30, 3일 주의.

소띠 | 다시 한 번 점검해야

●운수: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

다. 인정도 받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갑니다. ●금전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돈이 들어옵니다. ● 애정: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주위

에 사람이 많을수록 처신을 잘해야 이런저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3일 길일. 2, 5일 주의.

토끼띠 |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운수:어렵게 보이던 상황도 자신의 의지력에 따라 얼마든

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전:당장은 좋아 보이

고 편한 길처럼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헤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넓은 마음으

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해야 해결책도 생깁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9, 2일 길일. 1, 4일 주의.

범띠 | 전화위복의 계기로

● 운수:모든 일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

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단기적으

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

려나갈 것입니다. ● 애정:내가 상대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솔직

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9, 4일 길일. 2, 3일 주의. 

용띠 | 장기적인 안목으로

● 운수:자신만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중

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 금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은 아이디어

가 떠오를 것입니다. ● 애정: 꼭 이어져야 할 사람과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

뱀띠 | 희망적인 결과를

● 운수: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정신을 똑바

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가는 신중함

이 필요한 때입니다. ● 애정: 소소한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주 소소한

일로 틈이 벌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 3일 길일. 29, 5일 주의.

말띠 |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운수: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

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금전:당장은 욕심이

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정: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2일 길일. 30, 3일 주의.

양띠 | 깨끗하게 정리해야

●운수: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뜻

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금전: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단골고객이 찾아와 매상을

올려주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아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하늘의 선물

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1일 길일. 29, 2일 주의.

닭띠 |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운수: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도록 하

세요.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습니다

.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

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5일 길일. 29, 1일 주의.

원숭이띠 |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 운수:사소한 행동 하나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고집

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

니다. ● 애정:부부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

람이 나설 일이 아니니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4일 길일. 30, 3일 주의.

개띠 | 가만히 있어야

● 운수:늦춰서 좋을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 낭패를 겪

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 금전:예상 밖으로 생긴 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움직

이지 말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언젠가

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위안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3일 길일. 1, 4일 주의.

돼지띠 |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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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

슈츠'가 베일을 벗는다. 

25일 오후 KBS 2TV 새 수목드라

마 '슈츠(Suits)'(극본 김정민, 연출 김

진우)가 처음 방송된다. 방송 전부터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뜨겁게 주목

받은 '슈츠'의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

알고 보면 더 짜릿하고, 더 흥미진진

하다. 

장동건x박형식, 멋진 두 남자의 역

대급 브로맨스

'슈츠'는 닮은 듯 전혀 다른 두 남자

의 브로맨스를 보여준다. 전설의 변

호사라는 타이틀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멋진 남자 최강석(장동건

분). 천재적 기억력과 공감능력을 가

진 또 다른 멋진 남자 고연우(박형식

분). 외모도, 성격도, 매력도 전혀 다

르지만 만인의 시선을 강탈할 만큼

멋지다는 것만은 꼭 닮은 두 남자가 '

역대급 브로맨스'를 펼치는 것. 이들

의 브로맨스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

은다. 

색다른 감각의 스타일리시 로펌 오

피스물의 탄생

'슈츠'는 변호사가 주인공이지만

뻔한 법정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

다.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기는 법

을 아는 상위 1% 변호사들의 이야기

. 그들의 성공과 실패, 권력과 사랑,

욕망이 혼재하는 공간 로펌에서 흥

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드라마

가 '슈츠'다.  

여기에 감각적 영상미와 연출, 특

별한 스토리가 어우러졌다. 앞서 공

개된 티저, 포스터, 스틸 등만 봐도 지

금껏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스타일리

시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

다. 스타일리시해서 눈을 뗄 수 없고,

흥미진진해서 눈을 뗄 수 없는 드라

마 '슈츠'가 기대된다.  

개성만점 로펌 6인의 예측불가 '케

미스트리'

'슈츠'의 무대가 되는 ‘강&함’

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다. 이토록

매력적인 공간에 더욱 매력적인 6인

이 있다. 최강석, 고연우, 강하연(진

희경 분), 홍다함(채정안 분), 김지나

(고성희 분), 채근식(최귀화 분). 개

성만점 로펌 6인이 만나 독특한 관계

를 형성하고 예측불가 '케미'를 발산

한다.  

최강석과 고연우는 브로맨스를,

고연우와 김지나는 썸인지 쌈인지

알 수 없는 관계를, 최강석과 홍다함

은 조력자 케미를 보여줄 것이다. 또

최강석과 강하연은 파트너의 관계를

, 최강석 고연우와 채근식은 '톰과 제

리 케미'를 예고했다. 입체적 캐릭터

들의 예측할 수 없는 '케미'가 '슈츠'

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줄 것

이다. 

매력적인 배우, 입체적인 캐릭터,

흥미진진 스토리, 스타일리시 연출

까지. 다채로운 매력으로 꽉 채워진 '

슈츠'는 25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된

다.

breeze52@news1.kr

'슈츠', 알고 보면 더 짜릿할 관전 포인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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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렌트 및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구직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RETAIL DRY CLEANER FOR SALE

· 3 BOSTON LOCATIONS

· 1 PLANT PLUS 2 DROPS

· ESTABLISHED IN BOSTON

· MODERN EQUIPMENT

· GEORGE & COMPANY

CALL BROKER; JEFF LEFEBVRE
TEL; (508) 864-4658

5/11

세탁소에서 오후 5시 이후부터 일하실 분 구합니다.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음.
T. 617-584-5477

4/13

매사추세츠 헤이버힐(Haverhill, MA)에 위치한 
Breakfast & Lunch Restaurant 매매합니다.
Tel. 603-361-7350 (Mimi) 전화연락주세요.

4/20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레스 구함.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T. 508-366-8898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이 '브로맨스' 오랜만이다.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전성

기를 끌었던 막내 이승기의 등장에

두 형님들이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

다. 특히 '예능 초짜'였던 이승기를 '

예능 루키'로 만들었던 '예능사관학

교장' 강호동은 이른바 '내가사동'(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라 이름지은

막냇동생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JTBC 예

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는 이승

기가 출연해 강호동, 이수근과 오랜

만에 예능에서 재회했다. 특히 데뷔

시절부터 강호동과 '야심만만'에서

'1박2일'까지 예능을 함께 해 온 이

승기는 "예능학교장"이라며 강호동

을 치켜세웠다.  

또 그는 민경훈과 김희철 등에게

당하는 강호동의 모습에 적잖이 당

황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eujenej@news1.kr

강호동X이수근, 이승기의 너무 잘 '아는 형님'들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

자 = 올리브 '여기GO'의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25일 올리브 측은 정형돈과

서장훈의 '여기GO' 티저 영상

을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정

형돈과 서장훈의 극과 극 '케미

'가 예고됐다. 먼저 정형돈은 "

웬만하면 다 맛있지 않냐”며

웃음을 선사한다. 정형돈은 보

다 대중 친화적인 입맛으로 많

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집을 선정할 계획.  이어 깐깐

한 입맛으로 유명한 서장훈은 "

나처럼 잘 먹은 사람이 우리나

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며 자부

심을 내비쳤다. 서장훈은 맛은

물론, 공간과 분위기까지 신경

쓰는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맛

집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GO'의 신소영 PD는 "

두 MC의 취향이 어느 정도 다

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

게까지 대척점에 있을 줄은 몰

랐다"며 "매주 주제에 따라 각

자 5개의 맛집을 고르게 되는데

, 여기서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

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

점이 커다란 흥미와 유용한 정

보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감

을 전했다.

오는 5월 7일 올리브가 선보

이는 '여기GO'는 '혀끝으로 만

나는 차트'라는 설명에 걸맞게

매회 주제에 맞는 10개의 맛집

을 선정해 선보이는 맛집 랭킹

프로그램.  올리브 '오늘 뭐먹지

'를 연출한 제작진과 tvN '수요

미식회'의 작가진이 만나 우리

나라의 가장 핫한 맛집들을 대

거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기GO'는 오는 5월 7

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여기 GO' 티저 공개, 정형돈X서장훈 '극과 극 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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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빛 (2)
량이 여섯 살 때 태어난 남동생은 량이 아

홉 살 때 갑자기 죽었다. 동생의 출생과 죽음

이 있었던 오 년 동안의 기록이 어린 계집아

이의 기억 속에 묻혀 있다가 가끔 아득한 햇

살 속에 서 있을 때 문득문득 한 가지씩 건져

올려졌다. 왜 햇살일까? 커다란 나무 밑에 서

있으면 나뭇잎과 나뭇 가지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 땅 위에 둥글둥글 떨어져 퍼져버리는 그

빛의 납작함은 량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끌려

들어가게 했다. 

--엄마가 사정없이 후려쳐 내리는 회초리

에 까무룩 기절한 뒤 눈을 떴을 때 귀신같은

엄마의 얼굴에 떨어져 내린 빛으로 머리카락

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엄마의 콧날과 약간

벌어진 입술과 텅텅텅 구멍이 깊은 두 눈으

로 나뭇가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량은 엄

마의 무릎을 베고 있었다. 매질로 기절한 여

섯 살 딸아이가 정신이 들자 흙바닥에 내버

려 두고 엄마는 허청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

다. 밖을 내다보고 있는 노 할머니와 밖을 내

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며 량은 엄

마를 애달프게 부르며 따라갔다. 부엌 문턱

을 넘었을 때 엄마가 량을 휘어 감으며 가마

솥 옆에 앉혔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눈짓을 보내고는 과일 말린 것을 하

나 쥐여주었다. 그제야 안심이 된 듯했는데

그 순간 량은 발작을 일으켰다. -- 

그 기억은 묻혀 있었다. 그 기억은 량이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

던 한 어린 남자와의 세 번째 섹스에서 덜컥

임신이 되었던 것을 확인 한 그날, 문을 열자

여간해서는 볼 수 없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

아졌다. 휜 나뭇가지를 잡고 툭툭 떨어진 납

작한 빛들을 본 순간 그 기억이 툭 튀어나와

버렸다. 선명하게 기억한다. ‘엄마가 나를

저 끓는 물속에 넣어 버릴지도 몰라.’라는

두려움과 마당에서 벌어졌던 매질 그리고 아

무 표정 없이 지켜보던 늙은 여자들과 무기

력한 아버지의 눈이 기억의 화면 속에 갑자

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량의 기억 속에서

엄마가 매질을 했던 기억은 없었다. 그저 엄

마는 말이 없고 조용히 밥이나 짓는 여자였

다. 그저 평범했고 량은 총명하게 그리고 평

범하게 자랐다. 남자를 일찍 만난 것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량에게 그 기억이 끌려 나

온 뒤 량은 급격히 말라갔다. 임신을 했어도

말라갔다. 묻힌 기억 하나가 끌려 나올 때마

다 량은 끔찍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땀에 젖

었다. 

량의 배가 불러온다. 워낙 볼품없는 집안

이라서 젊은 남녀는 바로 살림을 차렸다. 성

실한 어린 남자는 부지런히 일했다. 엄마가

보잘것 없는 자신의 살림을 바리바리 싸 들

고 온 날이다. 엄마의 작고 노란 양은 냄비가

엄마의 등짐에서 굴러떨어졌다. 엄마가 ‘애

저것 좀 들고 와라’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

에 량은 이미 냄비를 주우려고 발을 떼고 있

었다. 그때 전등의 빛이 양은 냄비에 닿아 눈

부시게 빛났다. 작고 노란 양은 냄비, 기억 속

에서는 분명 노란색이었는데 냄비는 어느새

노란 칠이 다 벗겨진 상태였다. 이 냄비는 지

금까지 의심의 여지없이 노란색이었다. 전등

의 빛이 그 착시를 흔들흔들거리며 깨고 있

었다. 손잡이가 하얗게 변하더니 뚜껑 전체

가 그리고 냄비의 안과 냄비의 뒤쪽까지 하

얗게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노란 양은 냄비에 완탕을 끓

여와 엄마 앞에 놓는다. 엄마가 입속에 하얀

완탕를 넣는다. ‘애야 내가 손주를 보니 여

한이 없다.’ 량은 그 옆에서 침을 꼴깍 꼴깍

삼킨다. 할머니가 량의 작은 몸을 옆으로 쓱

밀어내며 엄마에게 속삭인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래야 젖이 잘 나오지.’ 엄마가

내 눈을 보며 국물까지 다 마신다.--

그 기억이 되살아난 그날 량은 완탕을 솥

으로 가득 끓여 양은 냄비에 담아서 먹었다.

그 기억이 끌려 나온 후 엄마와는 한 마디도

섞지 못했다. 어린 남편이 와서 웬 완탕을 이

리 많이 끓였냐고 한마디 한다. 그래도 엄마

와 량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말없이 완탕

을 먹는다. 엄마는 조금 먹는 시늉만 했고 량

은 양은 냄비에 담아 여섯 그릇을 먹은 후에

토하기 시작했다. 토하는 내내 등을 엄마가

두드려 주었을 때 량이 소리 질렀다. ‘내 몸

에 손 대지 마!’ 엄마에게 내 기억이 맞는지

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선명한 집 구조

와 지붕 위에 걸려서 너풀거리던 붉은 연까

지도 기억이 날 리 없지 않은가. 엄마는 일어

나 자신의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언덕을 내

려갔다. 왜 그러냐고 내 등을 한대 후려치지

도 않았다. 엄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오 년 간의 봉인된 기억들을.

량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는 너무 작았

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싶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남

동생이 같이 생각났다. 이게 서서히 병증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다 지나간 일이라며 대

담하게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면 온몸이 땀

에 젖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스톤코리아연재소설 유희주 작가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시인정신

』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

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

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 『엄마의 연애』, 산문

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코리안릿닷컴(koreanlit.com)을운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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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TV홈쇼핑 편리 vs 불편 skyboston@hanmail.net

643회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에 무엇보다 시간

을 절약해줄 수 있다면 먹거리 쇼핑이든,

가정의 가전제품이든, 의류이든 빠른 시

간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면 최고

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요즘 젊은이들

은 상품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방법이 부

모의 세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국

에서도 A사의 인터넷 쇼핑은 타사의 매출

에 영향을 줄 만큼 일상용품을 비롯해 없

는 물건 없이 구매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

는 편이다. 하지만 TV 방송을 통해 광고

를 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해 외출이 없을 경우 TV를

시청하게 되는데, 공영방송(공중파 방송)

과 더불어 종편방송(케이블 방송)이 어찌

나 많은지 채널을 돌리기가 바쁘다. 물론

여기저기 둘러보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선택이지만, 리모컨으로 채널

을 돌릴 때마다 TV홈쇼핑 판매를 위한 쇼

호스트들의 소비자에게 빠른 전달을 위한

고음과 언어표현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물

론 각 개인의 느낌 차이는 분명 있을 것이

다. 시간에 쫓기며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일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시간이 여유로운 연세 드신 어른

이나 가정주부들에게 TV홈쇼핑 광고가

혹여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들었다. 또한, 그 시청자들

도 일상에서의 하나의 즐거움과 취미가

될 수 있을 테지만 소비하는 것에 귀한 시

간을 빼앗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

다. 그것은 나 자신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

식이 낮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만

, 내가 느낀 것을 그저 나눠보는 것일 뿐이

다. TV를 시청하다가 반복되는 홈쇼핑 광

고가 너무 심하다 싶은 느낌을 받았기에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사는 객관적인 눈

으로 바라본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다.

"지난 주말 TV채널을 돌리던 A씨가 한

TV홈쇼핑 채널에 멈췄다. 쇼핑호스트(이

하 쇼호스트)와 유명 연예인 등 3명의 진

행자들은 물건 판매보다 '사담'에 열을 올

렸다. 방송 도중 '반말'이 오가는 것은 물

론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의 거침없는 '막

말'이 쏟아졌다. A씨는 '사석에서나 말할

법한 내용이 방송되고 있다'며 '방송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 같아 시청자로서 다

소 불쾌했다'고 말했다. 최근 A씨와 같이

홈쇼핑의 반말, 사담 등 도 넘은 막말에 불

쾌함을 호소하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다.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홈쇼핑업체들은

나날이 심해지는 업계 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재미와 쇼핑을 동시에 잡는 프

로그램들로 편성표를 채운 지 오래다."

"자연스레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청자

들이 많아졌다.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청의견을 남긴 이들은 '방송

에서 친근감을 주는 용도로 반말을 사용

해선 안 된다', '보다보면 거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꼴 보기 싫은 트렌드'라

고 일침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반

말, 사담 등 '막말 진행'에 대해 모니터링

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쇼호

스트 교육을 담당해 온 김현기 라이브킹

홈쇼핑방송 대표는 '쇼호스트들이 공중파

아나운서처럼 '낭독의 발견'을 하라는 것

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쇼호스트들은 너

무 건방지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했다."

그렇다, 서로의 느낌은 때로 비슷할 때

가 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서 다

행이라는 안도감이랄까. 한 열흘을 TV홈

쇼핑 광고를 보면서 처음에는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부분이라 신선해서 좋았다.

그런데 한 일주일 한국에서 지내면 마음

에서 불편함을 덜어낼 수가 없었다. 그리

고 며칠을 더 보내면서 어쩌면 이것은 내

가 원하지 않는 불편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깊이 생각하면 '소음'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광고라는 것

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이

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치면 원하지 않는

이에게는 소음이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는 것이다.

TV홈쇼핑 편리 vs 불편,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다. 어느 사람에게는 찬

찬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것을 전달받을

수 있어 구매하기에 편리하고 유익한 광

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

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TV 채널을 돌리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적으로 만

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한국

이 아닌 타국에서 사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 한 사람의 생각을 나누고자 글을

적어 본 것이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 생각

과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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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가진자들에

게 고통을 주겠다. 가진것이 죄라는 말과 다름

없이 들리는데,  섬뜩하다.  청부淸富는 어려울

텐데, 청빈淸貧은 더 험난한 지도 모른다. 반대

일 수도 있다. 

예전엔 청빈淸貧은 최고의 덕목이었다. 가

난하지만 깨끗하다는 말일게다.  이제는 세상

이 달라졌다. 청빈淸貧보다는 청부淸富가 낫다

했다. 깨끗한 가난 보다는 깨끗한 부자가 낫다

는 말이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더럽다는 말

은 아니다.  나태주 시인이다.  청빈이 편안하다

고 읽힌다. 

가난한 자에게는 끝없는 해방과 평안을. 

넉넉한 자에게는 담을 쌓고서도 잠 못 드는

불면을. 

일인에게 이인분의 행복을 주시지 않는 하느

님, 

공평하신지고 만세 만세 하느님.

(나태주, 가난한 자에게는)

한국에서 고위공직자가 또 걸려들었다. 과

거 대기업을 마구 질타하던 그가, 대기업의 돈

으로 공짜외유를 즐겼다 던가. 남의 돈 함부로

쓰는 것만 경계해야 겠는가? 권력도 제대로 썼

어야 했다. 결국 그는 낙마했다. 한국 목욕탕에

걸려 있던 안내문이다. ‘물은 충분히 쓰십시

요. 하지만 낭비하지는 마십시요.’  슬쩍 말을

바꾼다. ‘권력은 충분히 즐기십시요. 하지만

낭비하지는 마십시요.’

록펠러 이야기이다. 자수성가한 그는 구두

쇠였던 모양이다. 한편, 그의 아이들은 흥청망

청이라 했다. 그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검

소한데, 왜 당신 아이들은 그 모양이냐?’ 그의

대답이다. ‘난 부자 아버지를 두지 않았다. 하

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다.’

제손으로 번돈이라야 아까운 줄 안다. 그게 어

디 재물뿐이랴. 권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모 항공사에서 또 일이 터진 모양이

다. 항공재벌일텐데, 창업주 삼세 딸아이가 부

하직원을 향해 물병을 던졌다고 했다.  ‘부모

덕은 충분히 즐기십시요. 하지만 함부로 쓰지

는 마십시요.’

하긴 청빈을 지키려, 누구나 나물만 먹고 물

만 마실수는 없다.  땅은 누가 매고, 누가 지구

를 지키고 먹여 살릴 것인가?  심심하니, 별의

별 걱정을 다한다. 아, 봄이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누가

15:36)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담객설閑談客說: 

청빈淸貧과 청부淸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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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의 격검술을 보유하고 호남아의 기품으

로 수 많은 낭도들을 이끌던 ‘노총각’ 문노

가 장가를 들 기회가 왔다. 부계로는 진골의 위

품位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골骨은

모계에 의해 결정되었던 당시의 제도로 인하

여 골이 없었던 문노는, 자식들에게까지 ‘서

얼’의 차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었는지…,

마흔이 다 되도록 미혼으로 있었다. 그의 어머

니는 가야의 문화공주(또는 야국왕이 조공한

여자)였기에 골품이 없었다. 이에 늘 문노를 아

끼고 존중하던 세종공과 그의 부인 미실은 거

칠부의 딸 윤궁과 혼인시키려고 하였다. 윤궁

은 동륜태자(진흥왕의 장자, 진평왕의 친부)를

섬기다가 그가 갑자기 개에게 물려서 횡사하

는 바람에 과부로 5년간 살고 있었다. 이와 함

께 문노의 부제(화랑도의 2인자)인 비보랑도

함께 윤궁에게 문노를 계부繼夫로 맞도록 권

유하였다. 비보랑은 윤궁과 이종사촌간이다.

윤궁은 미실의 권유에 문노만 좋다면 위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비보랑에게

는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하였다. 문노의 나이

39세, 그때 까지 수 많은 여인들이 그를 흠모하

며 따랐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과부인

윤궁과의 혼담은 흔쾌히 받아드렸다. 아마도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받아온 부당한 차별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신이 품어온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었으리라….

한편 당당한 풍월주의 위풍과 신기에 달하는

격검술의 명성을 날리며 고매한 인품까지 겸

비한 문노를 놓칠 수가 없어서 신분과 상관없

이 혼인을 하려고 했던 윤궁낭주, 그의 앞에는

몇가지 넘어야야 할 산이 있었다. 비보랑에게

한 말이다. 화랑세기의 원문에는 이렇게 나온

다.

[“내가 비록 뜻이 있으나 다섯 가지 의롭지

못한 것이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비보랑…

“문노는 위가 낮다. 그러므로 윤실과 더불어

자식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나의

마음은 사철 내내 만족하지만, 위가 낮은 즉 …

를 끊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진종전군이

삼대의 영석榮席에서 나를 총애하는데, 지금

늙어 … 사랑할 만한 것이 없으나, 누차 사람을

시켜 나를 부르는데, 정군貞君을 거절하고 다

른 곳으로 가는 것이 세 번째이다. 아버지가 재

상의 귀함으로 나를 좋고 귀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는데,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네 번째이다. 금태자가 형군兄君의 총애를 이

으려는데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다

섯 번째이다. 이 다섯 가지가 풀리면 나는 문노

에게 갈 것이다’ 했다] 

‘가장 이상적인 남자’ 문노와의 혼인 제

의를 받고 응락을 아니할 수 없었던 윤궁낭주

가 위품으로 인하여 번민에 빠졌다. 이종사촌

비보랑의 권유에 그 고심을 토로한 내용은 골

품이 없던 문노에게 시집을 가면 동륜태자와

함께 낳은 딸 윤실과 ‘모녀의 연’ 을 끊어야

만 했고, 또한 같은 이유로 ‘족강族降’ 의 고

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리고 남편 동륜이 죽

은 후 5년간 과부로 있는 동안 진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비록 그가 늙었지만 절조를 지키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 또한 갈등을 일으켰다. 진

종은 지증왕의 막내 아들로 그 당시 나이가 꽤

나 연로하였다. 그의 생몰년 기록은 없다. 하지

만 다른 기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문노가

풍월주가 되어서 윤궁과의 혼담이 오갈 때는

진지왕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이었다. 즉 동륜

태자가 죽고나서 금륜이 태자위 위를 잇고 있

을 당시였다. 금륜(진지왕)은 576년에 즉위했

다. 진종이 지증왕의 막내 아들이고 지증왕은

만 77세의 나이로 514년에 죽었다. 죽은 해에

낳았다고 해도 진종은 당시 61세 가량이 된다.

그런데 진종의 어머니 연제부인은 생몰이 미

상이지만 제21대 소지왕의 왕비로 있었는데,

지증이 500년에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

고 나서 또 자신의 왕비로 간택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법흥왕과 입종갈문왕 그리고

진종전군이 태어났다. 어떤 기록에는 법흥왕

의 출생기록이 487?년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머니는 연제부인이 아니다. 당시 연제부인

은 소지왕의 후궁이었거나 가임 연령이 안된

아주 어린 소녀였다. 연제부인은 소지왕과의

사이에서 산종을 낳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

사에는 지증왕이 기골이 너무나 장대하여 즉

위 초 신체적으로 맞는 왕비가 없어서 전국을

수소문하다가 연못가에서 아주 큰 대변을 보

고 그 주인을 찾아서 혼인했다는 전설이 기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연제부인은 전왕 소지왕의

아름다운 후궁이었다. 그리고 지증은 즉위 당

시 60세가 넘은 나이였다. 분명히 정처도 있었

을 것이고 많은 후처들도 있었으리라 짐작된

다. 법흥왕이 연제부인의 친자라면 법흥왕은

500년 이후이 태어났음이 분명하며, 그는 540

년 졸하였다. 진흥왕이 이어서 즉위했고, 진흥

왕의 아버지 입종은 법흥왕의 동생이며 일찍

죽었다. 그리고 막내 진종은 비교적 장수했다.

곧이어 진종이 죽고 나서 문노와 윤궁의 혼사

도 순조롭게 성사되었다. 

윤궁의 다음 문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

는 것이었다. 진골의 귀족으로 왕족에게 재혼

시키려 했던 아버지의 의중을 거스르는 것과,

죽은 형의 여자들을 모두 다 보호/차지하려는

금륜태자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고심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걸 다 버

리고 ‘이상형의 남자’ 문노에 매혹되어 사

랑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25

화랑세기花郞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1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소매업에 종사해 보신 한인 분들이라면 누

구나 가게를 오픈하면서 겪는 절차가 간판과

사인 설치일 것이다.

사업체가 위치한 타운마다 다소 차이가 있

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설치전에 까다로운 허

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요즘들어 흔하게 사용하는 LED조명에 대

한 규제도 초창기에는 꽤나 엄격하고 설치 비

용도 만만치 않아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

다. 하지만 LED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요

즈음에는 거의 모든 상업용 조명은 LED를

사용할 만큼 간판 시장은 급가속이 붙어 발전

하고 있다.

LED 자체가 작은 램프로 부터 극대화된

발광효과를 내기 때문에 간판과 사인의 제작

기술 역시 덩달아 간편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 단순

히 LED로 간판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공

사업체를 선택했다거나 하는 실수를 했다가

는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

는것이 간판과 사인의 제작이다.

또한 반드시 해당 타운에 등록된 공사업체

를 선택해햐 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허가 절

차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의 기준이

된다. 전기 공사는 간판공사와 땔려야 땔 수

없는 관계이므로 이 역시 해당 시청에 등록된

공사업자와 협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

이 된다.

사인의 종류는 대개 7가지로 구분하는데,

Wall(벽에 부착), Banner(배너), Cold Air

inflatable device(풍선의 형태), Monument(

상가표지판), Pole(기둥의 표기), Pylon(상

가표지만), Ground(땅에 꽂혀있는 형태)가

있으며, 이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해당 칸 모두에 첵크하면 된다.

공사 업자들 조차도 햇갈려 하는 종류 선

택상의 오류는 Pylon(파일론)과 Monument(

마뉴먼트) sign의 선택인데, 에매한 경우 타

운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대개 이

정도의 설치는 전문 설계사의 디자인을 첨부

하므로 업주들로서는 그게 그건가 보다 한고

넘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이

해하고 싶다면 의외로 간단한 차이점이 있는

데, 바로 높이의 차이이다.

Monument sign의 사람의 눈높이에 대충

맞추었으며, Pylon은 상가 입구에 여러 입주

자들의 상호명이 적혀 높은 구조물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이 Pylon sign인 것이다.

사인은 디자인 시간과 타운에서 permit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특히 Special permit은 hearing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니 미리 준비 하

는게 좋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간판 허가 신청 (Sign Application)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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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미국의 2017년도분 정규세

금신고기한이 지났다. 그런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세금이 확정되지 않아 정규세금신

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6개월 신고연장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번주부터는 미국

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떻게 과

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총소득)에서 비

용(필요경비)을 차감한 이익(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이러한 소득금액(이익)은

실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다. 

1. 복식부기장부/간편장부 

한국의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소

득금액(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

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

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까지 복

잡한 '복식부기' 를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은 국세청이 제시한

간단한 장부를 유지하면 장부를 기장·비

치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를 '간

편장부'제도라 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

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이

다.  그런데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 ①당해연도 신규사

업자와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장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

사업자가 적절한 장부 즉, 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아래

와 같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

된다. 또한, 사업자는 실제로 결손금이 발생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

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

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

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

②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推計)방법 적용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여러 이유

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있

다. 이런경우 실제 소득금액(이익)을 알 수

가 없는데,이때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하

는 방법이 '추계(推計)'에 의한 소득금액 계

산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론적으로 비용(

필요경비)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지를 정

하는 문제인데, 규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수입금액(매출)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비

율'(이를 '경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계산된

다.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이 있으며, 이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

는 업종이나수입규모에 따라정해져 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

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사

업자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비용

)를 계산하는 방법이란, 먼저 경비를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기타경

비로 나누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것만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

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때 복식부기의무자는 주어진 기준경

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하는데, 이는 추계에

의한 방법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보다 유

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위 산식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

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간편장

부대상자는 2.6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배율방법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란 모든 경비를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만,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 기

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면 기준경비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장부작성이유리한가?추계가유리한가?

세금측면에서 볼때 장부에 의한 방법이

유리한가, 추계에 의한 방법이 유리한가?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의

무자인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인정한 경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얼마인지등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별로

판단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1)

-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

推計 )과세

업종 기준금액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업종 기준금액

도·소매업
6천만원 (신규사

업자 3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3천 6백만원 (신규

사업자 1억5천)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2천 4백만원 (신규

사업자 7천5백)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입증된

것만 인정) –기타경비(수입금액 x 기준

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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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늦깍이 유학생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과 E2비자 취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해

H-1B 역시 6년째 이변없이 조기마감되었고

, 이민국은 지난 4월 11일부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H-1B 접수증을 받

지 못하셨거나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께서

는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

는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

다. 미국에 남아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H-1B

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는 다양한 비자들이 있으며 개개인

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선책 중 하나로서 E-

2 투자자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E-2비자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 직

장생활을 하다 늦깍이 유학생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H-1B 스폰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경

우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긴 했지만 그보다도 어느새 대한민국의 키워

드가 되버린 “헬조선”으로 되돌아가는 대

신 미국에 남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참

여했던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가맹점 가입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내에서

의 사업을 통한 합법적인 E-2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로펌 이

민팀을 찾으셨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한

후 해당 고객의 경우 E-2비자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로 판단하고 수속을 진행한 지 불과 2

개월만에 이민국으로부터 E-2 비자 신분 변

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E-2 비자는 한-미 투자 협정에 의해서 한

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직접 투자 (새로운 사

업체를 창업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를 구입

)하여 사업체 지분의 최소 50% 이상을 소유

한 경우,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투자자

나 회사의 핵심 직원이 미국에 2년 단위로 체

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입니다. 다른

취업비자들과는 달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년수에 제한없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

기도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

가증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E-2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십니다. 정

답은 “정해진 투자금액”이 있지 않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E-2

비자 투자금은 실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

기 위한 충분한 액수(substantial amount)라

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체의 업종,

규모, 위치, 비니지스 계획 등등에 따라 투자

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

은 사업 성격상 실제로 필요한 액수가 투자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회

사설립/인수비용, 1년치 운영비 (렌트비와

인건비 등등), 장비구입비 등등으로 산정하

게 됩니다.

최근 이민국 트렌드에서 더 중요한 점은 투

자액수가 적을수록 투자자 본인이 가진 사업

체의 지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를 들어 네일 가게를 15만불에 인수한 경우라

면 투자자 본인의 지분은 100%에 가까워야

만 E-2 비자를 승인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반면 100만불을 투자하여 IT 회사를 설립했

을 경우, 투자자 본인의 지분은 60-70% 정도

만 되더라도 E-2 규정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금의 출처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E-2 비자 승인을 위해 반드시 숙지

하셔야할 점은 투자 및 사업체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충분한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것임

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이윤이 사업체를 통해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상권분석을 통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

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에 E-2 비

자의 승패가 달린 만큼 사업계획 준비와 관

련해서는 반드시 전문이민변호사나 전문가

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숙지하셔하는 점은 투자 성격 자

체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같이 간접적인 투

자로는 E-2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리인

을 통한 위탁 경영을 고려하시는 경우 최근

경향상 E-2 비자 승인 또는 신분 유지는 불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통

해 E-2 비자를 취득하셨던 저희 고객도 본인

이 직접 투자자이자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를 경영, 관리할 계획으로 E-2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E-2 비자는 비교적 소규모 자본을 통해 미

국에서 창업도 하고 신분유지를 하며 무제한

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지녔습

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E-2 비자 신청시 이

민국의 심사도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E-2 비

자 취득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도

사업체 유지를 통한 신분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E-2 소규모

자영업 사업체 선정부터 수월하게 E-2 비자

를 승인받는 방법, E-2 사업체 운영 중 발생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와 안정적인 E-2

비자 연장을 위한 방법 및 영주권 취득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
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H-1B가 다가 아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하

기 위해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는 부과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 없이 투자합니다. 하기

야 이것은 투자자 잘못만은 아닙니다. 투자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사람이 숨어있는 비

용을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모르게 부과되는 경비는 재정문

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

자들이 부과되는 투자경비를 알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남을 의심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할까 봐 재정설계사에게 물어보지도 못

합니다. 설사 물어본다고 해도 자세한 설명

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델바라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주식시장(S&P 500 Index)의 연평균 수익률

은 11.1%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돌아

온 수익률은 단 3.7%라고 합니다. 무려 받을

수 있는 수익률 7.4%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

익률 7.4%란 투자한 돈이 10년 후면 2배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와 경비를 제하고

나면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적을

수뿐이 없고 오랫동안 주식투자를 해도 좋

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뮤추얼 펀드 세일즈 로우드(Class A, B,

or C Share):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

사는 고객의 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

다. 재정설계사가 어떤 특정한 뮤추얼 펀드

에 투자하면 펀드 회사는 재정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한 예로 아메리칸 펀

드(American Fund), 오펜하이머(Oppen-

heimer), 풋남(Putnam)과 같은 뮤추얼 펀

드에 투자하면 5.75%가 수수료입니다. 

세일즈 로우드(Sales Load)는 투자한 뮤

추얼 펀드의 수익률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재정설계사가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면 세

일즈 로우드는 재정설계사의 수입이 됩니다

. 부과되는 방법은 투자하기 전, 투자한 후

돈을 찾을 때 혹은 매년 경비가 부과됩니다.

수수료(Commissions):

미국의 투자회사나 보험회사는 금융상품

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러한 금

융상품은 일반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투자

상품이 아니기에 투자자 대부분이 직접 사

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상품을

팔아야만 하고, 팔아주면 수수료를 받는 것

입니다.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은 본인을 재

정설계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일즈맨

(Salesman)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상품이

라는 물건을 팔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

람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비싼 상

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변동연금 비용(Variable Annuity Fees):

어뉴이티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뉴이티 가입

자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Death Benefit)과 다른 하나는 투자입니다

. 투자되는 종목 대부분은 뮤추얼 펀드입니

다. 이처럼 보험과 투자가 혼합된 금융상품

의 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한국의 연금과 비

슷한 어뉴이티의 연평균 비용은 3.5%라고

합니다.

어뉴이티에서 투자는 서브 어카운트(Sub

Account)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가 됩니다.

어뉴이티를 통해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

하면 비용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뉴이티에 포함된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면 기

한적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에 별

도로 가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투

자경비입니다. 투자경비를 정확히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

슷합니다. 요즘처럼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도 경비는 꼬박꼬박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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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옷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터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랜트


